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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

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

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

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

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

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

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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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

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

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

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

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

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

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

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

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

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

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

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

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

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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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

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

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

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

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

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

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

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

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

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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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

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

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

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

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

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

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

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

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

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

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

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

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

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

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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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

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

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

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

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

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

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

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

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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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에서 민간부문은 일자리의 90%가량을 제공하며,1) 대부분 중소기업으

로 이루어져 있다.2)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는데, 

SDGs의 세부 목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개도국의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SDG8(양질의 일자리 및 경

제성장)과 SDG9(산업, 혁신 및 인프라 개발)는 중소기업 성장과 글로벌가치사

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DG8.3은 생산적인 활동, 괜찮은 일자리 창출, 기

업가정신, 창의 및 혁신 지원뿐만 아니라 미소 및 중소 기업의 공식적 경제 편

입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SDG9.3은 개도국의 소규모 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사

슬 및 시장에 대한 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2017년 

뉴욕에서 개최된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UN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에서 수출증대 및 ICT 접근성 제고 등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

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그러나 개도국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특히 GVC 참여 지원에 관한 논의는 새

로운 것이 아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2006년부터 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을 주장

하면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중요

성을 강조해왔다. 최근 SDGs 이행 차원에서 PSD 지원의 개발효과성을 증가시

킬 수 있도록 DAC 차원의 PSD 지원원칙을 수립 중이며, 2016년에는 회원국의 

PSD 지원실태에 관한 동료검토를 실시하기도 했다.  

1) Miyamoto and Chiofalo(2017), p. 11.

2) OECD(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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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WTO와 

OECD는 2년 주기의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개도국 무역 증진을 위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AfT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다. 2013년 

글로벌 리뷰에서는 GVC 참여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으며, 2015년에는 개도국

의 GVC 참여 제약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공여국은 AfT 범주 안에서 개도국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활

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소개할 독일, 미국, 스위스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AfT 또는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

고 GVC 편입을 세부 지원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AfT에서 개도국 GVC 참여를 위한 지원활동은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AfT 상위 10대 공여국에 포함

되나, 세부 지원분야는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다(전체 AfT의 84%). 생산역

랑 구축 범주에 속하는 지원사업은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

업, 네팔 카트만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섬유 품질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경제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개도국 민간부문의 GVC 편입을 위한 생산역량 배

양을 주요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의 당위성을 

정리하기 위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GVC 참여 간의 연관성에 관한 선

행연구를 분석한다(2장). 둘째, 우리나라 제1수원국이자 주요 수출대상국인 베

트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GVC 참여 현황 및 특징에 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하노이와 호치민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베트남 통계청(GSO)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입

수하여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3장). 셋째, 주요 공여국의 지원 전

략 및 사례를 살펴본다. 국가 차원의 ODA 전략에서부터 AfT 전략, GVC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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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략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사례

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4장).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GVC 관련 지원실태

와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VC 지원과 관련하여 AfT 정

책방향을 제시한다(5장).  



제2장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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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무역은 직간접적으로 SDGs와 연관되어 있다.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SDGs는 17번 목표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중 17.10, 17.11, 17.12로, 무역이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서 다루어지고 있다.3) 이 외에도 농업수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SDG2, 무역

을 위한 원조 관련 SDG8, 특별대우 원칙 관련 SDG10이 무역과 관련된 내용

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GVC)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SDGs

는 없다. 그러나 9번 목표인 ‘건실한 인프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

흥 및 혁신 촉진’ 중 소규모 산업에 대한 금융, 가치사슬 및 시장 접근성 증진 

목표가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무역 및 GVC 관련 SDGs 세부 목표

목표 세부 내용 지표 세부 내용

무역 관련 SDGs

2.b

도하개발라운드의 의무 사항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및 그와 유사

한 효과를 가진 수출 보조 수단을 양방향

으로 제거함으로써 세계 농산물시장의 무역 

제재 및 왜곡 시정 및 예방

2.b.1 농산물 수출 보조금

8.a

EIF(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를 포함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AfT 지원 확대

8.a.1 AfT 약정액 및 총지출액

10.a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도국, 특히 최

빈국에 대한 특별대우 원칙 시행
10.a.1

최빈국 및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17.10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포함하여 

WTO 체제하 보편적ㆍ규칙 기반ㆍ개방적ㆍ

비차별적ㆍ평등한 다자무역체제 증진

17.10.1 전 세계 가중 관세 평균

3) 권율 외(201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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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목표 세부 내용 지표 세부내용

17.11

개도국의 수출 규모를 상당히 늘리고, 2020

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국이 차지하

는 비중 2배로 확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국

이 차지하는 비중

17.12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할 수 있

는 특혜원산지규정은 투명하고 단순해야 하

며, 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등 WTO 의결사항과 합치되도록 모든 

최빈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ㆍ무쿼터 시

장 접근의 이행을 적기에 실행

17.12.1
개도국, 최빈국 및 소도서국에 대한 

평균 관세

GVC 관련 SDGs

9.3

저렴한 신용거래 등 개도국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가치사슬

과 시장에 대한 통합 및 진출 확대

9.3.1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중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9.3.2
대출 및 신용거래를 활용하는 소규모 

기업 비중

자료: UNSTAT(2018)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GVC 참여 혜택

1990년대 이후 교통과 통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관련 비용이 급격히 감소

함에 따라 물류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개별 

국가는 기존의 단순했던 공급사슬보다 복잡한 형태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시

작했다. 제품의 수요 및 공급이 제품 공정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생

산과정이 매우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4) 이러한 생산 및 무역 체계를 설

명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 GVC란 용어가 등장했다.5) 전통적인 가치사슬

과 달리 GVC는 좀 더 유기적이며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6) 

4) 최낙균, 한진희(2012), p. 38.

5) 정지원, 유애라(2014, p. 38, 재인용).

6) Arnell and Ngobi(201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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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GVC는 소싱(sourcing), 생산 및 판매가 복잡한 그물형태의 교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생산과정이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분업화하여 

생산 및 교역한다는 특징이 있다.7) 이처럼 수직적으로 분업화된 형태의 국제무

역시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가치보다는 각 교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본 연구에서 GVC 참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교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 2-2. 전통적 무역과 GVC의 차이

구분 전통적 무역 GVC

교역 형태 상품 교역(trade-in-goods) 업무 및 역할 교역(trade-in-task)

가치 수출총액 기준(gross export) 부가가치액(value-added) 기준

자료: 최낙균, 한진희(2012), p. 38, p. 41.

  

개도국은 GVC 참여를 통해서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8) 현

재 국제무역의 대부분이 GVC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TO는 1995년에

는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중 36%가량이 GVC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2011년에는 49%가량이 GV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9)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무역이 GVC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는 환경하에서 개도국들도 고용 창출,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GVC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역이 개도

국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개도국의 GVC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무역구조하에서 개도국은 주로 천연 및 광물자원이나 비가공 농산

물과 같은 1차 산업 생산물을 주로 수출하였다. 개도국이 다양한 기술과 자본

7) OECD/WTO(2017a, p. 54, 재인용).

8) World Bank, Global Value Chains, http://www.worldbank.org/en/topic/global-value-chains 

(검색일: 2018. 10. 9). 

9) Arnell and Ngobi(201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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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국경

을 넘어 비용 효과적인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오늘날과 같이 세분화된 생

산 및 무역구조하에서는 완제품 생산과 수출만이 국제무역시장에 참여하는 유

일한 방식이 아니게 되었다. 부품과 같은 중간재 생산을 통해서도 개도국이 보

다 쉽게 국제무역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10) GVC의 등장은 개도국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국제무역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GVC 참여를 통해 개도국은 국제적인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 특히 개도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SME)의 생산성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이나 생산역량 구축이 가능하며, 그

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표 2-3. 가치사슬 개발 목표

항목 목표

경제 발전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유지 및 확대

빈곤 퇴치 빈곤층의 소득 증가

개도국의 산업 개발
개도국의 민간기업들이 산업 생산, 경제다각화 및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원

수입 대체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참여가 외환 지출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이득 

확대 촉진 

수출 증진
수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참여는 외환 유입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적 성과 확대

지역 개발 지역의 경제발전 촉진 및/또는 국가의 산업 발전 촉진

기업 발전 생산적인 기업, 특히 SME의 발전 및 지역 및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참여 증가

가치 제고 가치사슬 내 참여하는 기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증진

소득 창출 가치사슬 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소득 수준 개선

고용 경제발전으로 인한 고용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작업환경 및 노동자 임금 개선 

환경 지속가능성 자원 및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환경 성과 개선

자료: UNIDO(2016a), p. 18.

10) WTO(2014),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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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VC 참여 제약요인

 

개도국 GVC 참여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요

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GVC 참여를 단계적으로 분류하면 진입(access)-통합

(integration)-고도화(upgrading)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진입(access)은 

국제무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이다. 통합(integration)은 국제무역시장에 진출한 후 시장에서 안정적으

로 물건을 수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도화는 저부가가치 상품 생산에서 고부

가가치 상품 생산과 같이 상품의 질을 개선하거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

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제 무역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OECD/WTO Aid for Trade Global Review에서는 수원국과 공여

국이 각각 직면한 GVC 참여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되었다(그림 

2-1).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인프라 부족을 가장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원국은 재원에 대한 접근성이 두 번째 제약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공여국은 

수원국의 노동역량 부족을 두 번째 제약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수원국은 또

한 무역에 수반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큰 제약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림 2-1. GVC 참여 제약요인

<수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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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계속

<공여국>

자료: OECD/WTO(2013), pp. 98-99.

 

동 설문조사에서 GVC 참여 제약요인은 이해관계자별로도 제시되었는데, 

특히 농식품, 직물 및 의류, 관광, ICT, 교통 및 운송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도국 기업들의 GVC 참여 제약요인들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가치사슬을 활용하기 위한 AfT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지역 대상 Af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소득국 

및 최빈개도국이 지역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국의 GVC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리뷰 후속 절차로서 WTO는 AfT 작업 프로그램

을 2년간 운영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GVC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014~15년 프로그램에는 △ 가치사슬을 통한 최빈국 및 개도국 SME

의 국제시장 참여 △ AfT를 통한 개도국 SME의 GVC 연계 지원방안을 포함하

였다. 2016~17년 프로그램은 무역비용에 초점을 둔 GVC 참여 제약요인을 다

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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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WTO-OECD Aid for Trade Global Review

  2005년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발족된 이후로 국제사회는 개도국에서 AfT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WTO와 

OECD는 2년에 한 번씩 AfT 관련 주제를 설정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 글로벌 리뷰(Aid for 

Trade Global Review)’를 실시한다. 아래 표는 과거 글로벌 리뷰의 주제를 나열한 것이다. AfT 

이니셔티브하에서 GVC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4차 글로벌 리뷰이다. 4차 

글로벌 리뷰에서는 국제무역에서의 GVC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도국이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해 

GVC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제약요인들이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제시되었다. 후속으로 진행

된 글로벌 리뷰에서도 GVC가 다뤄졌는데, 2015년 글로벌 리뷰에서는 무역비용 감소와 무역원

활화가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 2017년 글로벌 리뷰에서는 GVC 참여 촉진을 위한 디지털 

상거래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WTO-OECD AfT 글로벌 리뷰

발간연도 제목 주요 주제

2007 1st Global Review
AfT 동향, 공여국 및 수원국의 AfT 전략 및 

정책

2009 Maintaining Momentum AfT 성과, 경제위기가 AfT에 미치는 영향

2011 Showing Results AfT 성과 및 평가

2013 Connecting to value chains GVC, AfT 평가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무역비용, WTO 무역원활화 협정

2017

Promoting Trade, Inclusiveness 

and Connectiv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연계성, 디지털 상거래, 서비스 무역, 무역의 

포용성 강화

자료: OECD/WTO(2007), (2009), (2011), (2013), (2015), (2017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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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개도국 기업은 글로벌·지역별 가치사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참여하며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효과, 즉 기업과 경제의 성장효과

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도로·항만·전력 등 기초 인프라 부족에서부

터 제도적 제약, 거버넌스 미흡, 인적자원 부족, 고부가가치 기술 부족 등 국가 

또는 산업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제적 수직분업 체계를 생산기반으로 하는 GVC 참여는 개도국이 완제품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생산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않고도 저렴한 노동이라는 비

교우위를 무기로 제품생산의 저부가가치 단계를 특화하여 수출시장을 공략하

는 방식으로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선도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형성하여 기술, 시장정보,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좁

은 범위의 생산활동에 특화하면서도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산업고도화를 이루어 GVC 내 낮은 부가가치 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단계

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GVC로의 편입은 영원히 저임금의 낮은 

부가가치 단계에 예속되는 상황을 초래할 뿐일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GVC에의 통합 자체로 생산량 확대, 고용 증대 및 효율성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일정한 성장 후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생산성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산업고도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GVC로의 편입은 개도국 기업과 이들보다 기술수준이 더 높은 해외 기업들

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이전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그 과정이 절대로 자동적이지는 않다. GVC 내에서 저부가가치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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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되는 것을 피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 역량을 지속

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역량 강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체계도 중요하다. 

GVC의 긍정적 영향은 GVC로의 편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에 편중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아직도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체제전환국이나 시

장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국영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개도국의 경우 

GVC 편입의 혜택은 국영기업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

려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구축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

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를 통해 국내기업간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고 민간부문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것은 국제시장과의 통합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2015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투자보고서의 부제

를 ‘가치사슬 참여 지원’으로 선정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역 및 글로벌 가

치사슬 참여 현황과 특징, 과제와 GVC 참여 단계별 지원과제를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아태지역 의류 및 신발, 자동차, 전자, 농산품, 가공식품 기업들의 

GVC 참여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GVC 참여 지원과제를 제안하였다.11) 

가장 먼저 GVC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GVC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소개되었다.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반환경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기반시설, 즉 기초 인

프라이다. 여기에는 GVC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국 생산자와 기업이 국제 시

장과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철로, 항만 등의 기초 인프라 외

에도 안정적인 생산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 공급 또는 물류 체계

도 포함된다. 생산자 또는 기업이 우호적인 지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1) 이하 내용은 UNESCAP(2015), pp. 163-167에 제시된 GVC 참여를 위한 정책방안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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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VC 단계별 지원과제

GVC 내 통합 GVC 내 업그레이딩GVC 진입

자료: UNESCAP(2015), APTIR 201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정책 차원에서 직·간접 장벽을 제거하여 상품·서비스에 대한 무역비용을 절감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경에서의(on the border) 무역비용 절감에 가장 효

과적인 방안으로 보고서는 무역·투자 자유화와 무역원활화를 언급하였다. 마

지막으로 국내 제도를 개혁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경내(behind- 

the-border)의 무역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GVC 참여의 다음 단계, 즉 ‘통합’ 단계에서는 GVC에 진입한 생산자 또는 

기업이 가치사슬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 무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서비스 분야의 

발달로 중간 생산단계에서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안으로

는 경쟁환경의 조성, 개방적인 서비스산업 구축, 무역특혜협정 체결, 기업과 노

동자들의 흡수역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나 ICT 개발과 같은 연성 인

프라 구축이 제시되었다. 보고서는 특히 다양한 산업분야별로 각각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활동이 필요하며,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다양한 시행 정책

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서비스와 직결되는 인

적자원 개발에는 IT와 언어, 전문기술 등의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30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야 국내외 노동력의 이동성, 특히 서비스 수출 기회에 유익함을 언급하였다. 마

지막으로 국가는 지역경제통합협약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GVC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의 GVC 참여가 가장 진전된 수준인 ‘고도화’ 단계는 GVC 참여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사슬 내에서 수행 역할이 증

가하는 단계, 또는 보다 높은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UNESCAP의 보고서는 고도화 단계에서 다양한 개발효과가 파생된다고 평가

하고, FDI를 통해 기술을 전수받거나 라이선스 취득, 직접 전수 등의 수단으로 

외국 기술에 접근이 가능할 때 고도화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

다. 한편 GVC 참여를 통해 신규 기술이전이 가능하려면 적절한 국내 정책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흥국 또는 그 국가의 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부터 사회구조 개편, 교

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까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DI를 통한 기술이전이 가능하려면 소유권, 기업의 법적 형태 등을 포함하

는 외국인투자법을 개혁하여 FDI에 대한 개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통

해 외국기업과 현지 기업의 협력이 강화되고, 따라서 기술이전의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국제무역에 우호적인 국내환경을 마련하는 

활동, 국제 표준 또는 기준을 이행하여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한 중요하다. 다음으로 GVC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이전은 원천기술 소유자와 기술 수용자 간 법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자재와 기술을 흡수하고, 이를 내실화하여 현지에서 응용이 가능하려

면 이를 학습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현지의 인적역량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ESCAP 보고서에서는 GVC 관련 개도국 지원정책이 GVC 참여 단계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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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황별로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GVC 지원정책이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 

3장에서는 수원국 사례조사 대상국가로 우리나라 ODA 제1위 수원국인 베트

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GVC 참여 제약요인을 도출한다. 3장

에서 사용된 분석기법은 향후 다른 수원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을 분

석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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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을 규명하고, 특히 GVC 

내 산업고도화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이상적인 사례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베트남은 1986년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래 국제분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전전략을 선택하여 빠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이룩

한 사례로 이제는 다른 개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최근 빈부

격차의 심화와 생산성 증가의 하락, 국영기업 개혁의 지체, 낙후된 부품소재 산

업과 높은 영세 중소기업 비중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정부의 베

트남 국가협력전략(2016)에 따르면 베트남의 절대 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였으

나 소수민족, 소외지역, 취약 그룹 등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

니계수는 2010년 0.47에서 2014년 0.376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12)

경제발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생산성의 정체다. 

World Bank(2017)는 베트남의 현재 경제성장은 대부분 자본축적에 의한 것이

며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체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동 보고서는 생

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공기업 부문의 개혁이 필요함을 역

설한다. Hollweg, Smith, and Taglioni(2017)은 베트남이 성장을 유지하려면 

GVC 내에서 기술축적 등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생산성 증가의 하락, 부족한 숙련노동, 국내 부품소재부문의 낙

후성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유리한 분야에 편향된 투자진흥정책은 외국인투자 유인을 통해 그동안 빠른 성

장을 견인해온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제는 역설적으로 베트남 국내 기업이 GVC

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은 베트남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

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GVC 고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국내 부품소재산업

12) 관계부처 합동(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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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역량이 크게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연계 

심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은 경제의 상당부분을 아직도 장악

하고 있는 공기업의 대안이 되는 주체로 경쟁적인 민간부문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영세한 미중소기업(MSMEs: 

micro-small-and-medium enterprises)은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베트남은 2018년 중소기업 고용인 기준을 300명 이하에서 200명 이하로 하

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산업에서 고용인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에는 변함이 없

다. 베트남 중소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인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기업 수에

서 미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미소기업이 전

체의 6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은 2.1%에 불과하다.13)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구조적 문제들은 개도국이 GVC 통합단계를 넘

어서 고도화되는 단계로 이행할 때 당면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이다. 베트남에 

대한 사례분석은 이러한 이행기에 있는 개도국들이 GVC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1절에서 베트남의 전반적인 교역 추세와 GVC 참여 현황 

및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2절에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급-구매 

관계를 분석, 기업 차원의 GVC 참여 현황과 그 경제적 영향을 고찰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비교와 GVC 유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3절에서는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GVC 관련 연구는 아직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 고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절충적인 접근으로 GVC 무역이론, GVC 지

13)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2011년까지 공포되었으므로 2018년 이전 정의에 따라 중

소기업 분포를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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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와 고도화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나아가, GVC 고도화 

문헌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고도화를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역량 개념을 GVC 고도

화 논의와 접목시켜 분석한다.

연구 대상 산업은 연구기간과 연구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자산업과 식품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표 3-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보

았을 때 식품산업은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인데, 이의 거

의 87%가 중소기업이다. 전자산업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에 

불과하나 중견기업과 대기업 비중은 식품산업에 비해 높다. 이들 산업에서는 

이미 GVC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규모와 기술(숙련도) 측면에서 한계

에 봉착한 정황이 포착된다. 이에 위 두 산업은 개도국 전반 그리고 개도국 중

소기업이 산업고도화와 관련하여 당면하는 문제들을 보여주기에 용이한 사례

가 될 것이다. 

표 3-1. 베트남 전자 및 식품 산업 기업규모별 기업 수

(단위: 기업 수, %)

구분 총 기업 수
기업규모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총 기업 수 442,485 299,913 113,964 28,608 

제조업
67,490

(15.25)***
50,019 11,769 5,702 

식음료
8,820 

(13.07)**

6,306 

(71.50)*

1,498 

(16.98)*

1,016 

(11.52)*

전기전자
4,007 

(5.93)**

2,510 

(62.64)*

844 

(21.06)*

653 

(16.27)*

주: * 해당 산업에서의 기업규모별 비중.
** 식품 및 전기전자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제조업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베트남 표준산업분류(VSIC 2007) 기준으로 전자산업은 C2b(manufacture of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와 C27(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에 해당하며, 식품산업은 C10(manufacture 
of food products) 및 C11(manufacture of beverages)에 해당함.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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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베트남은 지난 5년간 매년 교역규모가 13% 이상 성장하여 2017년에는 그 

규모가 4,25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출이 2,140억 달러, 수입이 2,111억 

달러로 2012년 이래, 2015년을 제외하면,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표 

3-2, 가). 본 보고서의 관심 대상인 식품가공과 전자산업을 보면 2017년 기준

으로 전자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식품이 11.3%를 차지

하여, 전자산업이 기업 수나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수출비중이 높은 편인 데 반해 식품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

하면 수출비중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2010년 수출비중이 

8.69%였던 것이 2017년 35%로 급증하였고, 2012년부터 식품가공의 수출비

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식품가공의 경우 2010년 18.89%를 차지하던 수

출비중이 2017년 오히려 감소하였다.

World Bank(2018)의 Doing Business 지수에 의하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아직 하위권에 속하지만 아세안 주변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14) 

이러한 환경 변화와 성장잠재성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도 급증하여 누계 기준

(1988~2017.10)으로 2017년 10월 현재 2만 4,397건(3,129억 달러)에 이르

고 있다. 

베트남의 수출입에서 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다국적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FDI 기업의 수출비중은 2013년 66.76%에서 2017년 72.5%로 급증하였고 수

입비중 또한 2013년 56.4%에서 2017년 거의 60%로 증가하였다. FDI 기업의 

14) World Bank(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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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 또한 증가하는 것은 베트남의 무역구조가 부품 및 소재

를 수입·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2000~17년

가) 전체 기업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전체 기업 FDI 기업군의 수출액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0 72236.26 84838.55 39152.42 36967.88

2011 96905.67 106750.09 55124.30 48836.47

2012 114529.17 113780.43 72251.98 59941.60

2013 132032.85 132032.56 88150.21 74435.00

2014 150217.32 147849.08 101179.80 84210.90

2015 162016.91 165776.00 114379.99 97226.49

2016 176580.82 174978.37 126235.60 102436.03

2017 214019.12 211103.67 155063.93 126372.83

주: 전자산업은 VSIC C26, 식품산업은 VSIC C10을 기준으로 함.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

나) 전자, 식품 산업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전자 식품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0 6274.04 7349.10 13285.56 3315.82

2011 11761.34 11765.82 16903.08 5029.77

2012 22284.06 18937.45 18513.94 5455.13

2013 33510.75 28087.72 17719.36 6273.33

2014 37224.95 30203.59 20822.86 7578.25

2015 48872.65 37117.84 19728.69 8217.64

2016 56408.31 42224.23 21025.82 9507.53

2017 75015.08 57921.36 24164.81 11284.75

주: 전자산업은 VSIC C26, 식품산업은 VSIC C10을 기준으로 함.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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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베트남 GVC 참여의 특징은 국제산업연관표에 근거한 GVC 참여지표에서 잘 나

타난다. GVC 참여지수는 한 나라가 국제수직분업에 얼마나 깊이 편입되어 있는지

를 측정한다. GVC 참여지수는 후방참여지수(backward participation 또는 

upstream linkage)와 전방참여지수(forward participation 또는 downstream 

linkage)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후방참여지수는 수출국 A를 기준으로 할 때 A

의 총수출에서 외국산 부가가치(FA : foreign value added)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전방참여지수는 다른 국가의 수출에서 A가 생산하여 수출한 부가가치인 간접수출

(IV : indirect value added)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15) 

후방참여지수가 높을수록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방참여지수가 높을수록 자국이 수출한 핵심 부

품을 다른 국가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후방참

여지수가 높을수록 수출국 A는 GVC의 낮은 부가가치 단계에 위치하여 가치사

슬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적은 반면, 전방참여지수가 높을수록 A는 

GVC의 높은 부가가치 단계에 위치하여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후방참여지수와 전방참여지수의 합이 한 나라가 어느 정도로 GVC에 참여

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준다면 전방참여지수와 후방참여지수의 상대

적 크기는 한 나라의 GVC 내 위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전방참여지수가 후

방참여지수보다 클 경우 다른 나라의 수출품에서 A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차지

하는 비중이 A의 수출품에서 외국산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 경우 위치지수는 정(+)의 값을 가진다. 이는 A가 상대적으로 

GVC의 높은 부가가치 단계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거꾸로, 후방참여지수가 전

방참여지수보다 높을 경우 A는 상대적으로 GVC의 낮은 부가가치 단계에 위치

15) GVC 참여지수 계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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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하며, 위치지수는 음(-)의 값을 가진다.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의 GVC 참여지수는 1995년 34.2%에서 

2011년 52.32%로 증가하여 베트남의 GVC 참여 정도가 점차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다른 국가의 참여지수와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높은 편

으로 베트남이 GVC에 깊이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상위 20대 교역국의 GVC 참여지수와 비교해 보면 베트남이 2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표 3-3 참고). 

표 3-3. 베트남 및 주요 교역대상국의 GVC 참여지수

국가 1995 2005 2010 2011

호주 30.28 38.16 41.56 43.62

독일 35.72 45.37 47.11 49.97

이탈리아 32.61 42.64 45.23 47.71

일본 29.23 43.13 45.74 47.52

한국 39.1 57.75 61.31 62.17

네덜란드 44.41 52.63 54.98 58.19

영국 37.39 41.78 44.97 48.06

미국 30.77 38.24 38.6 40.13

아르헨티나 18.09 32.38 30.02 30.84

브라질 23.1 30.89 33.77 35.61

중국 40.88 50.69 47.23 47.79

홍콩 36.99 42.09 44.25 43.64

인도 22.9 37.06 41.17 43.19

인도네시아 28.39 41.86 41.91 43.61

말레이시아 45.95 62.16 61.23 60.47

필리핀 42.56 60.05 55.2 51.03

싱가포르 54.35 60.62 61.23 61.68

대만 46.18 64.43 67.06 67.63

태국 36.19 53.16 53.31 54.4

베트남 34.22 49.14 51.53 52.32

주: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상위 20대 교역상대국 대상. 데이터 부재로 UAE는 제외.
자료: OECD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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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 후방참여지수가 GVC 참여지수를 견인한다. 총수출 대비 외

국인 부가가치 비중은 1995~2005년 기간 평균 26.6%였으나 2011년에는 

36.3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GVC 참여가 점차 증가하였음을 보

여주며, 또한 베트남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외국 중간재 활용 정도 또한 증가하

였음을 시사한다(표 3-4, 그림 3-1 참고).

반면, 베트남의 전방참여지수는 2011년 15.99%로 후방참여지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전방참여지수는 1995~2005년 평균 16.75%에서 2011년 

15.99%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GVC 위치지수는 

1995~2011년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1995~2003년 기간 

평균 –0.45에서 2011년 –0.79로 그 절대치가 증가하여 베트남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더욱 하류 방향으로 위치가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3-4. 베트남의 전·후방지수 및 위치지수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전체산업

후방지수 21.62 27.24 30.97 34.79 36.33 

전방지수 12.60 19.49 18.17 16.74 15.99 

위치지수 -0.51 -0.32 -0.51 -0.70 -0.79 

제조업

후방지수 31.77 39.45 45.27 46.63 48.80 

전방지수 9.75 14.89 13.95 13.08 12.67 

위치지수 -1.11 -0.93 -1.13 -1.22 -1.29 

전자산업

후방지수 55.26 62.21 59.82 66.43 69.16 

전방지수 2.06 3.18 3.24 3.13 3.08 

위치지수 -2.91 -2.72 -2.66 -2.79 -2.84 

식품산업

후방지수 9.86 18.04 20.06 24.49 24.79 

전방지수 0.99 1.19 1.01 1.20 1.26 

위치지수 -1.70 -2.16 -2.35 -2.45 -2.43 

주: OECD TiVA 데이터 산업분류기준 전자산업은 C30T33(electrical optical equipment), 식품산업은 C15T16(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에 해당하는 데이터 활용.

자료: OECD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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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베트남은 GVC에서 대체로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조립한 후 수

출하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점차 심화되어 왔음도 알 수 있다. 나아가 베트남의 후방참여지수

와 전방참여지수간 격차가 제조업의 경우 훨씬 더 두드러진다. 2011년 제조업

의 위치지수는 –1.29로, 전체 산업의 위치지수 –0.79와 대비된다. 즉, 베트남 

GVC 참여의 이러한 특징은 주로 제조업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 베트남의 후방지수 및 전방지수 변화 추이: 1995~2011년

가) 전체 산업

(단위: %)

나) 산업별 추이

(단위: %)

자료: OECD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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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관심 분야인 식품가공과 전자산업을 살펴보면, 두 산업 모두에

서 GVC 참여 정도가 1995~2011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자산업 

GVC 참여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자산업

의 국제분업이 식품가공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6)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가공 수출은 2017년 총수출의 11.3%를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의 주요 수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식품가공 수출의 후방참여지

수는 1995년 9.86%에서 2011년 24.79%로 크게 증가하여 식품가공 분야에

서도 점차 GVC 참여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제조업의 후방

참여지수에 비교하면 식품가공 분야 후방참여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식품

가공 분야의 국내 조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식품가공 분야의 

전방참여지수 또한 1995~2011년 기간 평균이 1.13%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

준(제조업 전체 12.87%)에 머물고 있어, 베트남의 식품가공 수출이 대체로 원

자재 또는 완성품으로 수출되며 타국의 수출품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는 크

지 않음을 시사한다. 

전자산업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부터 식품가공을 상

회하기 시작하여 2017년 35%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베트남 전

자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전자산업 후방참여지수는 

1995~2011년 기간 평균이 62.58%로 식품가공 분야보다 훨씬 높고, 전방참

여지수는 평균 2.94%로, 이 또한 식품가공 분야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방

참여지수에 비해 매우 높은 후방참여지수는 전자산업에 필요한 주요 부품소재 

분야의 열악한 실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특히 1995년 55.26%였던 후방참

여지수는 전자산업 수출이 급증한 2000년대 후반 증가하고 있어 전자산업 수

출이 대부분 가공무역에 의존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는 베트남 전자산업의 GVC 참여 정도가 높지만 베트남 내 부품

소재 분야와의 가치사슬 연결은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이는 전자제품 부품

16) 산업 간 국제분업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은 OECD(20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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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분야가 대체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부품소재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은 높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제품 부

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함양이 베트남 전자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식품산업은 베트남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자산업에 비해 GVC 참여 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자산업과는 

반대로 국내 조달 등을 통한 국내 가치사슬 형성은 좀 더 발달되어 있지만, 외

국기업들과의 관계 심화를 통해 GVC 참여 확대를 높여 품질 및 마케팅 개선 

등의 여지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황은 [글상자 3-1]의 LED와 [글상자 

3-2] 초콜릿 산업에 대한 제품단위 GVC 사례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글상자 3-1. 베트남 LED 사례

  랑동 조명ㆍ진공플라스크 주식회사(RangDong Light Source and Vacuum Flask Joint 

Stock Company, 이하 랑동)는 1961년 설립된 베트남 내 가장 큰 조명 제조회사로 글로벌 가

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과 BK FTA 체결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랑동 제품을 수입할 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재수출하기도 하는 주요한 사업파트너 국가이다. 랑동은 삼성으로부터 구입한 

LED칩을 랑동 전구에 삽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자국 시장에 판매하거나 한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42개 국가에 수출한다.17) 

  랑동의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원 산업은 매우 열악하여 부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나마 기술이 단순한 플라스틱 커버, PVC 몰딩 등 부품 생산 분야에서 베트남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나 현지 기업의 기술 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중국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베트남 중소기업인 Hoa An에서 랑동 전구 생산에 쓰이는 플

라스틱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나 기술 수준과 제품모듈이 적합하지 않아 결국 중국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랑동은 2011년 랑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조명 제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18) 수출을 증대하고 해외기업과 더 활발히 교류하기 위해서는 기술, 노하우 등 정보가 

많이 필요하며 적절한 공급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수출국 시장의 가격, 트

렌드(모양, 종류 등), 부품제조기술, 품질 인증제도 등의 정보가 필수 요소이다. 특히 수출 제품

의 부품 중 일부는 중국제품을 사용하면 단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현재는 각 

국가의 원산지 규정 정보가 불확실하여 생산 계획 및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랑동 관

계자는 한국정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구의 발열량을 낮추는 기술을 전수하고 미국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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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을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을 업그레이

드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술이전 형태의 지원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LED 전문 생산기업인 두할 산업ㆍ조명부품 주식회사(DUHAL Industrial and 

Light Source Equipment JSC, 이하 두할)은 1993년도에 설립되어 국내 및 태국, 일본, 미얀

마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두할은 국내 시장 경쟁력 확보

와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위해 생산공정의 단순 확대뿐 아니라 생산설비 및 공정의 현대화에 지

속적으로 투자하고 상품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두할의 경영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14001의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두할은 랑동과 달리 냉간 압연 강판, 플라스틱재료, 알루미늄, PCB 생산을 위한 전자 부품 등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의 대부분을 베트남 중소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다. 전구 생산단계의 95%를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제품의 질을 확보하고 해외소비자 기준을 충족시켜 글

로벌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LED칩은 삼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드라

이버를 포함한 LED칩 생산기술, 단순 제조기술은 미국에서, SMT(Surface Mount Technology), 

PCB조립 등의 첨단기술은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생산하였다.

자료: 베트남 현지조사(2018. 7. 16 ~ 7. 21) 바탕으로 저자 작성.19)

글상자 3-2. 베트남 초콜릿 사례

  베트남 카카오 주식회사(Cacao Vietnam Joint Stock Corporation Vinacacao, 이하 비나

카카오)는 2007년 설립된 카카오제품 생산 기업으로 주력상품은 초콜릿, 부력상품으로는 코코아

파우더, 코코아버터, 커피 등이며 코코아로 만든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납품하거나 미

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비나카카오는 베트남 기업의 생산방식 대부

분을 차지하는 OEM 형태의 협력을 지양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글로벌가치사슬

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제품을 생산 및 개발하고 있다. 비나카카오는 커

피전문기업인 스타벅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BigC(태국) 등 해외 대형마트와 ‘co-branding’ 형

태로 협력한다. 비나카카오의 CEO인 프란세스코에 따르면 비나카카오가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

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상품의 질 향상을 통한 장기 무역(good product) ②상품에 대한 신뢰

도 및 책임의 보장(regulation) ③교역대상이 원하는 디자인 전략(good design) 등이 있다. 특

히 스타벅스에는 매장판매용 초콜릿을 납품하되 현지화 전략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선호에 맞게 초

17) Rang Dong, https://rangdong.com.vn/(검색일: 2018. 7. 8).

18) TiaSáng. Trung tâm R&D Rạng Đông. http://tiasang.com.vn/-quan-ly-khoa-hoc/trung- 

tam-rd-rang-dong-6490(검색일: 2018. 7. 8).
19) 베트남 현지조사(2018. 7. 16 ~ 7. 21) 방문 기업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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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릿 사이즈를 축소하되 스타벅스 고유의 시즌 상품을 출시하여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비나카카오는 국내 카카오제품 생산의 선구자이며 타브랜드 또한 비나카카오를 기반

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경쟁업체 없이 독보적인 위치이다. 한편 베트남에는 세계

적으로 유명한 벨기에 초콜릿이 수입되고 있으나 해외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으로 비나카카오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한편 비나카카오는 자국의 영세 농민과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규모 경작지를 소유한 영세 농민에게는 유기농 카카오 재배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유기농 카카오를 이용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 이는 미국정부가 베트남 Nong Lam 대학교

에 관련 유기농 농업기술을 전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및 활용한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코코

아 추적 프로그램20)을 도입하여 카카오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양부족, 기후변화, 열악한 재배

기술 및 처리능력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들의 지식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카카오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카카오 제품의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및 환경보호를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프란세스코는 여전히 중소기업 성장에는 아직 장애요인이 많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을 하더라도 정보력 및 기술력 부족, 정부의 지원정책 부족, 중간 관리자의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성장에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가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정

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실제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정부패로 인해 중소기

업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국의 대형마트 체인인 

BigC는 매장 안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대를 따로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축

소하였다.

  한편 비나카카오 관계자는 베트남은 오랜 기간 식민지경제의 굴레하에서 교역관계에 불리한 조

건에 놓여 있으며 선진국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만을 수출하여 가치사슬에서의 역할과 소

득이 매우 미미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선진 교역국은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 비관세장

벽, 보호무역주의, 완제품 수입억제정책 등을 통해 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특히 유럽 시장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성분 양을 규제하는데 베

트남은 이러한 화학성분을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과 기관이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따라서 베트남 식품가공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품질관리 기술을 전수하거나 양국간 상호인증

체계를 갖춘다면 베트남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자료: 베트남 현지조사(2018. 7. 16 ~ 7. 21) 바탕으로 저자 작성.21)

20) Vietnam Cacao, http://vinacacao.com.vn/cocoa-trace-vietnamcacao/(검색일: 2018. 7. 8).

21) 베트남 현지조사(2018. 7. 16 ~ 7. 21) 방문 기업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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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1절에서는 중간재의 국제교역 흐름을 보여주는 GVC 참여지수를 활용하여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기업 차

원에서 GVC 무역이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중소

기업의 특징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어렵다. 더구나 GVC 참여지수는 2011년 

수치에 기반하고 있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본 절에서는 최근의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미시적으로 기업간 형성된 

가치사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 차원에서 GVC

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지 파악하는 데는 Gereffi, Humphrey, and 

Sturgeon(2005)의 GVC 지배구조 접근이 유용하다. 공급자는 최종상품 생산에 

영향을 주는 상류 생산단계 기업들이 자신의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조직하거나 

직접 통솔할 동기를 가진다. 거래가 단순하여 구매자의 직접적인 통솔 없이 시장

을 통해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arms length’ 관계에서 구매자가 공급자를 

수직통합하여 직접 통솔하는 경우까지, 통솔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Gereffi, Humphrey, and Sturgeon(2005)는 거

래자 간 관계에서 구매자가 공급자를 얼마나 통솔할 수 있는지, 그 힘의 관계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GVC 지배구조 유형을 시장(market), 모듈러(modular), 관계

(relational), 종속(captive),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등 다섯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형 지배구조는 시장을 통한 ‘arm’s length’ 관계로 거래

자 간 전환이 쉬운 거래유형을 일컫는다. 모듈러형 지배구조는 구매자에 특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으로 공급자가 구매자에 예속될 수도 있지만 공급자가 제

품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 구매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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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거래유형이다. 관계형 지배구조는 거래에 특화된 자산이(예를 들어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형) 요구되어 구매자

와 공급자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호의존적 거래유형이다. 종속형 지배구조

는 거래관계가 복잡한 가운데, 작은 규모 및 낮은 역량의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구매자의 자금 또는 기술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공급자의 감독과 통솔

이 불가피해지는 형태의 지배구조다. 이러한 상황이 더 심화되면 구매자가 공급

자를 완전히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는 수직통합형 지배구조에 이르게 된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부 요소는 거래

의 복잡성, 관련된 지식‧정보의 성문화 가능성 여부, 납품기업의 역량 등이다. 

거래되는 중간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조정비용이 높거나 거래에 특화된 자

산이 존재하여 거래자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거래관계나 조건들이 복잡

해진다. 거래가 복잡할수록 지배구조는 시장유형보다는 수직통합 방향으로 이

동한다. 거래관계는 또한 지식‧정보의 성문화 가능성 여부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된 기술의 수준이 높고 복잡하거나 암묵적이어서 성문화하기 어려우면 시

장에서 원활히 거래되기 어렵고 거래자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여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지식‧정보의 성문화가 어려울수록 지

배구조는 시장유형에서 수직통합 방향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복잡

함이나 기술수준과 상관없이 납품기업의 역량이 높아서 구매자의 구체적인 지

시 없이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상류부문의 생산 활

동을 통솔할 동기가 약해진다. 따라서 납품기업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지배구조

는 수직통합에서 시장유형으로 이동한다. 

GVC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 공급자-구매자 간 최종 생산된 부가가치를 어떻

게 분배할지가 결정된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감독과 통솔하에 놓인 종속 또는 

수직통합 유형에 비해 거래자간 협상력이 대등한 시장유형이나 모듈러 유형 또

는 관계유형에서 공급자가 취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유추된

다. GVC 지배구조 논의를 앞의 GVC 고도화 논의와 연결시켜 보면 공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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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높아질수록 GVC 내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 부문으로 옮겨갈 수 있고, 

이는 곧 GVC 지배구조가 통합유형에서 시장유형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공급자

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베트남 기업들의 GVC 참여 유형을 파

악해본다. 여기서 이용하는 기업 데이터는 불균형 패널로, 베트남 통계청이 매

년 실시하는 베트남 기업 설문조사 데이터 중 2013년, 2015년, 2017년 등 3개

년치의 표본이다. 총 관측치는 2,196개다.

표 3-5. 표본의 연도별ㆍ산업별 총 기업 수

연도 총 기업 수
전자 (%) 식품 (%)

총계 중소기업 대기업 총계 중소기업 대기업

2013 764 76 41 35 688 511 177

2015 771 78 44 34 693 523 170

2017 661 67 34 33 594 454 140

총계 2,196
221 

(10.04)

119 

(53.85)

102 

(46.15)

1,975 

(89.94)

1,488

(75.34)

487 

(24.66)

주: 분석대상은 고용인 10인 이상 기업이며, 전자산업은 VSIC C26, 식품산업은 VSIC C10.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

이 설문조사는 일반 기업 재무제표에는 없는 공급-구매 관련 내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GVC 유형 파악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급-구매 거래관계가 거래에 특화된 투자 또는 기술

이전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화된 투자는 거래의 복잡성을 보여

주고 거래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술의 성문화가 어려움을 의

미한다. 납품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3절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지표들은 이전

의 설문조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GVC 참여 현황

을 구체적이고 새롭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이번 데이터로 중소기업

과 대기업 간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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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 관계

가)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주요 지역

[표 3-6 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식품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국외조달 비중

이 중소기업 국외 조달 비중보다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세안보

다는 역외지역 조달 비중이 더 높다. 나아가 일부 주요국에 대한 대기업의 조달국 

의존도가 중소기업보다 높으며, 제1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는 2015년에 비해 

201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아세안 지역보다는 역외 

조달 비중이 더 높다. 식품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조달 의존도가 대기업이 대체

로 더 높다. 연도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특별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표 3-6 나). 

  

표 3-6. 원자재 및 부품 주요 조달 지역

가) 식품산업

(단위: %)*

지역
2015 2017

중소기업 (관측치) 대기업 (관측치) 중소기업 (관측치) 대기업 (관측치)

아세안 9.74 105 16.72 69 10.27 103 16.98 60

비아세안 20.5 107 25.47 59 21.23 101 26.22 62

주요국1 29.73 127 41.63 79 54.7 30 59.84 31

주요국2 10.12 101 23.3 62 10.13 23 22.63 30

주요국3 7.27 99 13.09 51 11.24 21 11.26 23

나) 전자산업

(단위: %)*

지역
2015 2017

중소기업 (관측치) 대기업 (관측치) 중소기업 (관측치) 대기업 (관측치)

아세안 20.37 30 29.82 27 21.08 26 20.96 27

비아세안 30.18 33 51.56 32 38.29 28 56.23 30

주요국1 48.38 34 64.09 32 54.7 30 59.84 31

주요국2 16.3 23 16.84 27 10.13 23 22.63 30

주요국3 7.6 20 8.66 19 11.24 21 11.26 23

주: * 전체 조달비용에서 해당 지역 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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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조달원이라고 응답한 상위 5대 국가를 산

업별, 기업별로 보여준다. 식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주요 상위 5대 조달국

은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및 인도, 중국, 호주 등이

다. 대기업의 경우 상위 5대 조달국 분포가 보다 다양하며 선진 동남아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조달 경향이 더 높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 

주요 조달원이 아니다. 

전자산업에서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두

드러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대기업의 경우 일본

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한국에 대한 중소기업 의존도는  일본과 함께 상위 

4위, 대기업 의존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4위다. 미국에 대한 중

소기업 의존도는 상위 3위이나 대기업은 5위로 뒤처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3-7. 가장 중요한 조달국 상위 5대 국가

(단위: %)***

식품산업 전자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주요 조달국 기업비중* 주요 조달국 기업비중* 주요 조달국 기업비중* 주요 조달국 기업비중*

캄보디아 8.4 태국, 중국 11.69 중국 35.29 일본 28.13

싱가포르 5.88 인도 7.79 대만 17.65 중국 25

인도 5.04 말레이시아 6.49 미국 5.88 대만 9.38

중국 4.2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미국

5.19 싱가포르 5.88 말레이시아 6.25

호주 4.2
호주, 일본, 

싱가포르
3.9 일본 2.94

싱가포르, 

한국
6.25

말레이시아 3.36 한국 1.3 한국 2.94
네덜란드, 

미국, 홍콩
3.13

N** = 119 N = 77 N = 34 N = 32

주: * 해당 국가를 가중 중요한 조달국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N = 관측기업 수.
*** 2015년 기준. 2013, 2017 데이터 없음.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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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관계 및 기술이전 

[표 3-8]의 가)를 보면 공급자와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는 흔치 않

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국내기업의 경우 평균 7.41개월, 외국기업의 

경우 평균 5.77개월 정도로 국내기업과의 평균 계약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

난다. 국내외 공급자를 불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공급자와의 계약기

간이 더 긴 편이다. 대체로 식품산업에 비해 전자산업에서 계약기간이 더 긴 편

이며,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계약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았다.

표 3-8. 계약관계

가) 공급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

(단위: %)*

구분
2015 2017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식품 5.2 (519) 9.41 (170) 5.99 (451) 7.97 (138)

전자 9.09 (44) 17.65 (34) 3.03 (33) 15.15 (33)

주: 괄호 안 수치는 관측 기업 수. 
* 전체 기업 중 비중.

나) 평균 계약기간

(단위: 개월)

구분

국내기업 외국기업

2015 2017
전체

평균*

2015 2017
전체

평균*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식품
5.89 

(341)

8.36 

(122)

6.71 

(110)

8.04 

(110)
7.41

2.95 

(147)

5.28 

(82)

3.69 

(177)

6.59 

(79)
5.77

전자
9.23 

(37)

13 

(27)

8.03 

(31)

12.7 

(30)
-

4.65 

(37)

13.52 

(25)

6.27 

(30)

15.66 

(29)
-

주: 괄호 안 수치는 관측 기업 수.
* 2017년 기준, 전 산업.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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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를 보면 공급자와의 장기공급계약이 기업의 특화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기업의 평균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0] 가)와 나)는 이

러한 장기공급계약이 공급자로부터의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국내기업

과 해외기업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국내 공급자가 평균 8.38%, 해외공급

자가 평균 6.55%로 국내기업간 기술이전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 

2015년 전자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해외공급자로부터의 기술이전이 더 높다.

국내외 공급자를 불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공급자로부터 기술을 이

전받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전자산업의 경우 

2017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기술이전 받는 기업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

면, 식품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국내거래의 경우, 2015년에 식품 대기업이 전자 대기업보다 기술이전 

받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산업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반면 해외거래의 경우 2015년 전자 대기업이 식품 대

기업보다 기술이전 받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이를 제외하면 특별한 산업간 차

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3-9.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특화된 투자

(단위: %)**

전체 평균*

식품 전자

2015 2017 2015 2017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7.74 3.37 7.06 3.1 8.63 4.45 8.82 9.09 12.12

기업 수 519 170 451 139 44 34 33 33

주: * 2017년 기준, 전 산업. 
** 전체 기업 중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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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가) 국내기업

(단위: %)**

전체 평균*

식품 전자

2015 2017 2015 2017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8.38 7.44 17.11 6.21 14.99 7.32 9.09 6.06 15.15

관측기업 수 457 152 451 139 41 33 33 33

나) 해외기업

(단위: %)**

전체 평균*

식품 전자

2015 2017 2015 2017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6.55 3.49 10.53 4.88 12.12 3.03 21.21 4.21 11.51

관측기업 수 458 152 41 33 33 33 451 139

주: * 2017년 기준, 전 산업. 
** 전체 기업 중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구매자 관계

[표 3-11]은 기업의 판매구조를 보여준다. 2017년 기준, 기업들의 평균 중

간재 생산비중은 54.64%이며, 전체 생산량의 수출비중은 50.27%로 이들 기

업이 중간재 무역에 상당히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자산업에

서는 대기업이 중간재 및 수출판매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반면 식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중간재 생산비중과 국내 판매비중이 대기업보다 높다. 즉, 식

품산업은 대기업의 완성재 위주로 GVC에 편입되고 전자산업은 대기업의 중간

재 위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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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3-12]는 국내구매자와 해외구매자 모두 평균 계약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 국내 공급기업과의 평균 계약기간과 유사하다. 해외구매자의 경우 해외 

공급자와의 평균 계약기간인 5.77개월보다 높게 나타나, 해외 공급자보다는 

해외구매자와의 계약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2. 구매자 유형별 계약기간

(단위: 개월)

구분

2015 2017

전체 평균* 식품 전자 식품 전자

(관측치)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국내 

구매자
7.19

6.54 

(493)

7.89 

(152)

9.58 

(36)

11.54 

(24)

6.62 

(427)

8.36 

(125)

8.53 

(30)

9.19 

(26)

해외 

구매자
7.2

6.53 

(199)

6.83 

(132)

6.8 

(25)

11.4 

(30)

6.38 

(196)

7.18 

(113)

5.2 

(25)

14.19 

(31)

주: * 2017년 기준, 전 산업.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3]을 보면 국내구매자와의 관계가 특화된 투자로 이어지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에는 전자산업에서 중소기업

의 특화투자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식품산업에서는 대기업의 특화투자 비중이 

더 높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 산업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식

품산업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더 높다.

해외구매자와의 관계가 특화된 투자로 이어지는 정도는 대체로 국내구매자

와의 관계가 특화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낮은데, 예외적으로 전자 대기업의 

경우 해외구매자와의 특화투자가 다른 어떤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산업 

내 비교에 의하면, 해외구매자의 경우 대체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특화투자 

비중이 더 높다. 산업간 비교 시, 중소기업의 경우 식품산업과 전자산업이 유사

한 수준을 보이나 대기업의 경우 전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내구매자와의 경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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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전자산업의 경우 

2015년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나 2017년에는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전자부문 중소기업이 구매자로

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산업의 경우 국내구매자보다는 해외구매자와의 관계의 경우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다. 대체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술이전 받는 비중이 높으며, 

그 격차는 2017년에 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대체

로 전자산업이 식품산업보다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3-13. 특화투자 및 기술이전

(단위: %)***

구분

2015 2017

식품 전자 식품 전자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평균**

국내

특화 5.67 16.45 8.33 12.5 6.56 13.6 6.67 7.69 8.06

기술

이전
6.28 15.13 8.33 8.33 6.56 9.6 20 3.85 7.73

관측

기업 수
494 152 36 24 427 125 30 26 -

해외

특화 3.63 8.59 4 16.67 3.57 5.31 * 12.9 4.66

기술

이전
4.66 7.81 8 13.33 3.06 8.85 * 16.13 5.75

관측

기업 수
193 128 25 30 196 113 25 31 -

주: * 관측치 없음.
** 2017년 기준, 전 산업.
*** 특화투자 또는 기술이전으로 이어진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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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는 가장 중요한 판매 상품의 평균 구매자 수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

면 가장 중요한 판매 상품의 평균 구매자 수는 6~20개 기업 정도다. 여기에는 

산업간, 기업규모간, 시기간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평균 구매자 수로만 

평가한다면 베트남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은 공급자가 많지 않은 구매기

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급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

로 유추된다. 

 

표 3-14. 가장 중요한 판매 상품의 평균 구매자 수

(단위: 개)

구분

2013 2015 2017

식품 전자 식품 전자 식품 전자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구매자 

수
3.56 4.08 3.24 2.28 3.52 3.89 3.16 2.76 3 2.79 3.55 3.99

전체

기업 수
511 177 41 35 518 170 44 34 33 33 451 139

주: 1) 2017년 기준, 전 산업.
2) 표의 수치는 기업들이 응답한 번호의 평균치임. 응답 1 = 1개 기업, 2 = 2~5개 기업, 3 = 6~10개 기업, 4 = 

11~20개 기업, 5 = 20개 기업 이상을 의미함.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업들의 판로별 판매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반 민

간 기업에 대한 판매비중이 가장 높고 수출, 외투기업 순으로 판매비중이 높다 

(표 3-15). 공기업에 대한 판매는 2013년 이후 식품산업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공기업에 대한 판매가 거의 없

다. 식품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품비중보다 높은 

반면 전자산업의 경우 2015년부터 수출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품비중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즉, 

식품산업은 수출 위주로 GVC에 편입되고 전자산업은 직접수출보다는 모회사

-자회사 간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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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은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지역을 연도별, 산업별, 기업규

모별로 보여준다. 식품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대만, 미국, 일본이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싱가포르, 러시아, 캄보디아는 공동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대기업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중국을 상

회하고 있으며, 한국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캄보디아, 싱가포르, 대만, 

러시아가 잇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자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주로 대만, 미국, 중국, 한

국에 수출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우 일본이 가장 중요한 판매 대상국이라고 답

한 기업이 절반에 해당한다. 그 뒤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잇고 있다. 한국은 

태국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및 미국과 공동 6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황은 2017년 별반 다르지 않으나, 전자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주요 

판매 대상국 순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줄어들

었으며 태국과 한국이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전자산업의 경

우 중국이 주요 판매 상대국으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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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기업데이터에서 나타나는 GVC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와의 평균 계약기간은 5~7개월 정도로 3년 정도의 장기 

공급계약은 흔하지 않다. 이는 거래자간 전환이 비교적 수월함을 시사한다. 대

체로 해외 공급자보다는 국내 공급자와의 계약기간이 더 긴 편이며,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더 긴 편이고, 식품보다는 전자산업에서 계

약기간이 더 길다. 이는 전자산업에 속하는 대기업일수록 국내 공급자와 안정

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급자와의 관계에 따른 특화투자나 공급자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 거래자간 특화된 자산에 따른 상호의존도, 또는 기술적인 상호의존도

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흡수 역량이 비교적 높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다 기술이전을 받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나, 해외 보다는 

국내 공급자로부터 기술이전이 더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은 뜻밖의 결과다. 전자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2017년 기술이전 받는 기업 비중이 2015

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식품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오히려 감소한다.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평균 중간재 생산 및 수출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들 기업들의 중간재 무역이 상당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중간재 생산 비율과 국내 판매비

율이 높은 반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비율과 해외 판매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것은 국내 부가가치사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전자

산업에서는 중간재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해외 판매비중이 높다. 즉, 전자산업

에서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 위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

면, 식품산업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완성재 위주의 

대기업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식품산업은 수출을 

위주로 GVC에 편입되고, 전자산업은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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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국내구매자와 관계가 특화된 투자로 이어지는 정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해

외구매자와 관계가 특화된 투자로 이어지는 정도는 대체로 그보다 더 낮은 경

향을 보이나, 전자산업 대기업만은 예외적으로 해외구매자에 특화된 투자가 다

른 어떤 경우보다 높다. 즉. GVC 지배구조 이론 관점에서 보면 전자산업의 경

우 대기업이 해외기업에 납품할 경우 종속형 또는 관계형 지배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가장 중요한 판매 상품의 평균 구매자 수가 6~20

개 기업 정도로, 베트남 기업들이 많지 않은 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기업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종속형 지배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내 구매자와의 경우 

식품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전자산업의 경

우 2015년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나 2017년에는 중

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전자부문 중소기업이 구매자

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산업의 경우 

국내구매자보다는 해외구매자와의 관계에서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다. 대체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술이전 받는 비중이 높으며, 그 격차는 2017년에 보

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대체로 전자산업이 식품산

업보다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과 베트남의 GVC 관계 위주로 살펴보면 식품산업의 경우 한국은 베트

남 기업의 주요 조달국이 아니나 대기업에게는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전자산업

의 경우 한국은 4위의 주요 조달원이다.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은 베트남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는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말레이

시아나 싱가포르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다. 한편 전자산업의 경

우에도 한국은 주로 대기업에 더 주요한 수출대상국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중

소기업은 주로 중국에서 조달하여 대만, 미국, 중국, 한국 등에 다양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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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대기업은 주로 일본에서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어, 고부가

가치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역내 부가가치사슬 형성이 가장 견고한 형태로 형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1) 선행연구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도국이 GVC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확대, 기술이전, 생산역량 구축, 수출경쟁력 확보 

등이다. 기술역량 축적으로 GVC 내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 단계로 이행한다

면 이는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World Bank(1993), Baldwin and 

Robert-Nicoud(2014) 등은 수출 또는 GVC로의 편입이 해외 기업들과의 밀접

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이전,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학습 외부효과를 유도하여 

개도국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무역을 위한 원조도 기본적

으로 이러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Harrison and Rodriguez-Claire(2010)의 

실증분석은 이러한 학습효과론을 지지하였으며, Constantinescu, Matto, and 

Ruta(2017)는 무역 데이터와 GVC 지표들을 이용하여 GVC 무역이 동아시아 

국가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Clerides, Loch, and Tybout(1998), Bernard and Jensen(1999, 

2004)의 실증분석은 이러한 정의 상관관계가 수출을 통한 학습효과로 인한 것

이기보다는 이미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된다는 이질

적 기업 무역이론의 자기선택가설(self-selection hypothesis)을 지지한다.22)

22) 이질적 기업이론에서는 무역비용이 존재하고,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 공급에 비해 추가적

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만이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eltiz 2003; 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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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와 자기선택효과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GVC와 관련된 중

소기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다르다. 만약 자기선택효과가 크다면 수출하지 못

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직접 향상시키는 정책지원과 함께 무역자

유화로 격화된 경쟁의 결과 시장에서 도태된 기업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역진흥정책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학습효과가 더 중요하

다면 되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학습 기회에 노출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 및 원활

화 정책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수출활동과 GVC 활동을 구분하

여 분석하지 않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아웃소싱과 기업 생산성 간의 상

관관계를 실증하여 아웃소싱이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주로 GVC의 높은 부가가치 단계에서 아웃소

싱하는 선진국 기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Gorg and Hanley 2005, 

Gorg, Hanley, and Strobl 2008, Hijen, Tomohiko Inui, and Yasuyuki 

Todo 2010, Hyun 2015). GVC 참여가 낮은 부가가치 단계에서 수주하는 개도

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개도국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일부 연구들은 GVC에 참여하는 개도국 기업들의 성과는 GVC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3) 

베트남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Newman et al.(2017)은 민간 베트남 기업들

의 경우 수출에 의한 학습효과가 있으나 (특히 내부 혁신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

인투자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수출활동보다는 생산규모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보

고하고 있다. 이는 일반무역에 따른 학습효과는 있으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

성 증가는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Dai, Maitra, and Yu(2016)은 중국기업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GVC 참여를 통한 가공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은 일

23) GVC 참여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연구로는 Kummritz, Taglioni, and 

Winkler(2016), 그리고 GVC 참여를 통한 역량의 진화에 대한 논의로는 Marsical and 

Taglioni(2017)를 참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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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무역에 참여하거나 국내시장만 공급하는 기업들의 생산성보다 낮음을 보고하

고 있다. Vu et al.(2017) 또한 베트남 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수출 프리미엄은 

일반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만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공무역에 참여하

는 기업들의 생산성 및 임금은 국내시장에만 공급하는 기업들보다도 낮게 나타났

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이는 GVC 참여에 생산성 프리미엄이 있음을 밝힌 Wignaraja(2013)의 연

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무역과 GVC 무역의 경제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분석 모형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GVC 참여가 생산성이나 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학

습효과)을 직접 확인해볼 수는 없었으나 GVC 참여 유형별로 기업성과(생산성, 

고용규모)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GVC 참여 유형별로 

식(1)을 추정하였다.

 

Yit = a + b1GVCit + b2Xit + b3Industryi + b4Year2017 + eit    (1)

 

여기서 종속변수 Yit 는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생산성(노동생산성 및 총요소

생산성) 또는 기업규모(고용인 수)를 의미하며 i는 기업, t는 연도를 나타낸다. 

독립변수 GVCit는 다양한 유형의 GVC 참여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기업이 

GVC에 참여하는 경우 1, 참여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GVC 참여 계

수 b1이 GVC 참여에 따른 기업성과 프리미엄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Xit는 

GVC 참여 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기업규모, 자본집약도, 기업력(firm age), 1인당 평균임금을 포함한다. 또한 

베트남이 체제전환국으로서 아직도 공기업을 통해 정부가 기업경제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으므로 공기업 더미도 포함한다. Industryi는 산업더미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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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우 1의 값을 가진다.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수출 증가율

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pooled OLS 회귀분석의 경우 2017년 

연도더미를 포함한다. eit는 오차항이다. 

데이터는 베트남 통계청에서 수행한 기업표본조사에서 추출한 2013년, 

2015년, 2017년 3개년치의 불균형 패널로 고용인 10인 이상의 식품과 전자산

업만을 포함한다. GVC 유형은 [표 3-17]에서와 같이 GVC1, GVC2, GVC3

의 총 세 가지 변수로 구별해 볼 수 있다. GVC1은 중간재를 생산하며 수출도 

하는 기업군으로 중간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GVC 무역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Vu et al.(2017)을 참고하여 GVC 무역의 다른 대리변

수 GVC2를 추가로 고려한다. GVC2는 수출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90%가 넘는 기업군이다. Vu et al.(2017)은 베트남의 경우 회계규정에 따라 

가공에 따른 수입은 매출로 간주하고 가공물은 수출액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매우 큰 기업들의 경우 가공무역을 하고 있을 개

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수출집약도를 가공무역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GVC1과 GVC2가 상호배제적이지는 않다.

GVC3은 구매자와의 관계가 특화된 투자나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나

타낸다. 이러한 유형은 GVC 지배구조 이론의 관계형 지배구조를 가장 직접적으

로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나 워낙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2013년 

데이터가 부재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P2는 중간재를 전혀 생산하

지 않지만 수출은 하는, 즉 완성재만 수출하는 경우다. 이 수출유형은 GVC1과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된다. FDI2는 매출액 대비 외국인투자기업에 판매하는 비

중이 0이 넘는 경우를 나타낸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기업간 하도

급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GVC 지배구조 이론상의 관계형 지배구

조를 대리하는 변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관계가 수출과 마

찬가지로 기업성과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증하기 위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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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는 기본적으로 고용인 수로 측정하되, 고용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

정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기업규모 통제변수를 대체한다. 공기업은 정부소유지

분 50%가 넘는 경우 공기업으로 간주한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부가가치와 총

요소생산성으로 측정한다. 부가가치는 (세금전 순이익 + 임금 + 세금 + 임차

료)로 계산하였다. 데이터의 한계로 정확한 부가가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총

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다.24) [표 3-18]은 GVC 유형별 기업 수 외에 사용된 변수

들의 기초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표 3-18. 변수들의 기초통계 요약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동생산성 948 369.06 1,715.55 -10,734.9 17,703.56

총요소생산성 538 -0.01 1.03 -4.70 2.57

고용 (명) 2,196 277.07 755.25 1 14,273

매출액(백만 VND) 2,196 4.84 x 105 1.75 x 106 0 4.75 x 107

기업력 (연) 1,397 15.74 6.32 1 73

1인당 평균임금

(백만 VND/명)
2,194 65.06 67.06 1.26 1,449.6

공기업 더미 2,196 0.40 0.49 0 1

자료: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표 3-19]는 프리미엄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Pooled OLS모형의 경우 GVC

프리미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노동생산성의 

24) 여기서는 다음의 식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VAit = a + b1Lit +b2Kit + eit. 여기서 얻은 잔차항

을 솔로우 잔차, 즉 총요소생산성으로 이용한다. 노동과 자본계수의 합이 1이 조금 넘고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생산함수 추정식에는 2011년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2011년 기업들은 

2013~17년 기업 패널과는 다른 기업들이어서 2011년에 대한 연도더미를 포함하였다. 다만 최소자

승법 추정치는 기업들이 생산요소의 투입규모를 결정할 때 이미 자기 기업의 생산성을 알고 있기 때문

에 발생하는 동시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를 갖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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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GVC 무역을 하는 기업(GVC1)은 일반기업이나 완성재 위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비해 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GVC2

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노동생산성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완성재만을 수출하는 기업들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상

당한 노동생산성 프리미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GVC2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역시 음의 관계를 보인다. 기업규모 역시 

GVC1은 음의 관계를 보이나 Export2와 FDI2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기업규모에 대한 프리미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임의효과 모형 결과도 고정효과 모형 결과와 유사하다. GVC1은 노동생산

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Export2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도 계수의 부호는 동일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편 GVC2는 기업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FDI2

는 고정효과 모형과 동일한 부호를 가지나 어느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3-19. GVC에 따른 기업성과 프리미엄

가) Pooled OLS

종속변수: 

기업성과
GVC1 Export2 GVC2 FDI2

노동생산성
-167.18 

(119.11)

262.93

(174.28)

-107.96 

(103.38)

92.86

(100.27)

총요소생산성
-0.232 

(0.173)

0.096 

(0.159)

0.101

(0.149)

-0.077

(0.208)

고용
135.78

(101.44)

73.39

(136.39)

114.83

(85.40)

-37.40

(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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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 계속

나) Fixed Effect

종속변수 GVC1 Export2 GVC2 FDI2

노동생산성
-1645.141

(601.99)***

1080.78 

(496.31)**

-57.69

(335.08)

846.10 

(452.23)*

총요소생산성
-0.61 

(1.198)

0.368 

(0.645)

-0.604

(0.275)**

-0.97

(0.726)

고용
-23.48 

(37.81)

27.68 

(30.32)

58.73

(40.79)

72.50

(67.09)

다) Random Effect

종속변수 GVC1 Export2 GVC2 FDI2

노동생산성
-373.71 

(133.03)***

522.28 

(199.97)***

-107.96 

(105.13)

92.86

(98.96)

총요소생산성
-231913

(0.178)

0.961 

(0.167)

0.101

(0.147)

-0.077

(0.208)

고용
55.09 

(39.48)

28.11

(38.103)

59.74

(32.56)*

118.71

(62.47)

주: 모든 회귀분석은 산업더미, 2017년 연도더미, 자본집약도, 기업규모, 기업력, 1인당 평균 임금, 공기업 더미를 통제변수로 
포함함.
( ) 안의 값은 로버스트 표준오차임. * 0.05 < p < 0.1, ** 0.01 < p < 0.05, *** p ≤ 0.01.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GVC 참여에 따

른 기업성과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GVC 유형별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베트남 기업들의 경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GVC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일반기업이나 완성재 중심의 기업들보

다 고용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더 저조하다. 둘째, 완성재 중심의 무역

은 고용규모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나 GVC 무역을 하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GVC 무역이 학습효과가 없거나 저조할 가

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GVC 무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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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성재 중심의 일반무역을 선호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거래관계에 따른 학습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제시되

는데, 여기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과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1) 기술역량 개념과 기술역량지도 

GVC 지배구조 이론과 업그레이딩 논의에서 보았듯이 GVC에서 낮은 단계

에 위치한 납품기업들이 구매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납품기업들이 얼마나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Humphrey(2004), Taglioni and Winkler(2016) 등은 낮은 부가가치 

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하는 경제적 고도화(economic upgrading)는 

기업의 숙련도, 역량 및 비교우위에 따라 공정고도화 (process upgrading), 제품

고도화(product upgrading), 기능고도화(functional upgrading), 산업전환

(inter-sectoral upgrading) 등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고도화란 공정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생산성

을 높여 기존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함을 의미한다. 제품고도화란 동일한 

부가가치사슬에서 현재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단순한 부품을 생산하다 좀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

요한,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기능고도화란 같은 부가가

치 사슬 내에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순 조립을 통해 가공무역 형태로 GVC에 참여하는 것에

서 직접 부품조달을 조직하여 완성된 부품이나 제품을 수출하게 됨을 의미한

다. 산업전환이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되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가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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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류‧봉재 분야 납품기업이 해당 부가가치

사슬에서 축적한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고가의 부가가치사슬인 자동차산업에 

카시트 등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 절에서는 베트남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어

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도화 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고 있는지

를 살펴본다. 실질적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에 필요한 기

술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는지가 핵심이다. Lall et al.(1994, p. 5)는 기술역량

을 “기업이 기계설비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적, 경영

적, 제도적 측면의 정보와 숙련도(the information and skills – technical,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 that allow productive enterprises to 

utilise equipment and technology efficiently)”라고 정의한다. 이는 기술혁

신뿐 아니라 경영이나 사회‧제도적 측면이 기술역량의 점진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까지를 감안하는, 기술발전을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이다. 

Lall(1992)는 이러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기능적 역량과 각 기능 분야 내에서의 

심화 정도라는 두 개 축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한 축으로는 기능적 차원의 역량

을 투자역량(기업들이 기술을 이해하는 정도, 이에 따라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지 여부), 생산역량(기술개발 등 생산설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연계역량(linkage capability: 부품조달, 정보 확보, 기술이전 등 경제 내 다른 

주체들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각 역량 분야 내에서의 심화 정도를 단순(일상의 경험이 축적되는 단계), 중간(검

색 및 응용 능력이 축적되는 단계), 고급(혁신적인 기술을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단

계) 등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역량행렬(technology capability matrix)을 

처음 개념화하였다.

Sato and Fujita(2009)는 Lall의 기술역량 개념을 GVC 고도화 개념과 접목

시켜 역량행렬(capability matrix)을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Lall이 기술역량을 

기능적 차원에서 구분한 것을 GVC 내의 단계별 기능으로 대치하고 기술역량의 



74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심화 정도를 기술의 복잡함 정도나 기술개발 과정의 분석에 따른 분류보다 단순

화하여 학습, 응용, 자체연구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Fujita(2011)

가 역량행렬을 베트남 오토바이 산업에 적용한 연구를 차용하여 [표 3-20]에서

와 같이 역량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기술역량지도(technological capability map)

이라 명명한다. 이는 Fujita(2011)의 역량행렬을 좀 더 단순화하고 Lall(1992)의 기

술역량 개념을 좀 더 강조한 것이다. 

기술역량지도 개념하에서는 기업들의 기능적 역량을 GVC 생산단계에 상응

하도록 생산 전의 기획역량, 생산 시 생산역량, 생산 후의 연계역량으로 나눈

다. 기획역량이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산역량은 설비관

련 역량과 조직관련 역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고 디자인 또는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후자는 인력 및 

정보관리를 포함하여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연계역

량이란 시장개척을 위해 구매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

는 등의 마케팅 능력을 말한다. 다음의 [표3-20]에서 수평축상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이행하는 것은 기능의 확대 또는 다각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GVC 업그레이딩 논의나 GVC 지배구조 이론에서는 기획역량 능력이나 연

계역량을 생산역량에 비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고 

생산에서 기획과 연계로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업그레이딩이라고 간주하는 경

향이 있다. 기술역량지도 개념에서는 기능의 다각화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

만 특정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그보

다는 각 기능 분야에서 얼마나 역량이 심화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역량행렬 

어디에 있든지 공급자가 취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Morrison, Peitrobelli, and Rabellotti(2008, p. 45)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어떤 역량의 확대 또는 심화이건 경제적 고도화는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는 혁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20]에서 수직축상 위에서 아래로 이행하는 것은 각 기능 내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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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학습단계는 기존의 기술을 도입하여 학습한 것

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응용단계는 기존의 기술을 응용하거

나 개선하여 실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혁신단계는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기획, 생산, 연계 등 각 기능적 역량별로 

학습, 응용, 혁신의 구체적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계역량의 경우 혁

신단계가 의미하는 바는 기술의 혁신보다는 독자 브랜드의 개발일 수 있다. 조

직관련 생산역량의 경우 역시 혁신단계가 의미하는 바는 기술혁신보다는 조직

이나 경영 측면의 혁신을 의미한다. 일례로 일본 자동차산업 특유의 just in 

time 생산방식을 들 수 있다. [표 3-20]의 각 셀(cell)에 명기한 내용은 본 연구

에서 각 기능을 대리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각 역량의 심화단계에 해당하는 요

건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소절에서 한다.

표 3-20. 기업 차원의 기술역량지도 개념도 및 측정지표

GVC 고도화에 따른 기능의 확대

각
 기
능
 내
 기
술
역
량
의
 심
화

기능 

심화단계

기획역량(생산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

생산역량(생산) 연계역량(생산 후): 

시장개척을 위해 

구매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의 

마케팅 능력

설비관련: 기계를 

조작, 유지ㆍ관리 및 

디자인ㆍ제작할 수 

있는 능력

조직관련: 인력 및 

정보관리를 포함하여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학습(%)
R&D를 하지 않는 

기업 비중

기술구입이 50% 

이상인 기업 비중

고용인 훈련 비용이 

기업군 평균 이하인 

기업 비중

구매기업이 1~5개인 

기업 비중

응용(%)

R&D를 외부에서 

수행하여 도입하는 

기업 비중

기술을 50% 이상 

다른 기업에서 

이전받는 기업 비중

훈련비용이 

기업평균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

구매기업이 

6~20개인 기업 비중

혁신(%)

기업 내부에서 

R&D를 진행하는 

기업 비중

기술을 50% 이상 

자체 개발하는 기업 

비중

훈련비용이 기업군 

평균보다 높은 기업 

비중

구매기업이 20개 

이상인 기업 비중

자료: Lall(1992), Fujita(2011), Sato and Fujita(200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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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역량 측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거

래형태별, 그리고 기업유형별 그룹으로 나누어 기술역량지도를 구축하여 비교

해 본다. 베트남 통계청 데이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선별

하여 각 기능별 역량을 역량 심화단계에 따라 측정하였다. 기획역량 지표로는 

R&D 수행 여부를 이용한다. R&D를 하지 않는 경우 학습단계, 외부에서 

R&D를 수행하여 도입하는 경우 응용단계, 내부에서 직접 R&D를 수행하는 

경우 혁신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설비관련 생산역량의 지표로는 기술

(machines and equipment)의 원천을 이용한다. 기술을 50% 이상 구입하는 

경우, 기술을 50% 이상 다른 기업에서 이전받는 경우, 기술을 50% 이상 자체

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각각 학습, 응용, 혁신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조직

관련 생산역량 지표로는 고용자 및 임원 훈련에 투자한 비용을 이용한다. 표본 

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경우, 평균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보다 높은 경우 

각각 학습, 응용, 혁신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연계역량으로는 구매자의 

수를 활용한다. 구매자가 많을수록 심화단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각 기업

그룹의 실제 평균 기술역량은 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각 기업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로 측정한다. 

[그림 3-2]부터 [그림 3-5]는 산업별, 그리고 연도별로 해당하는 기업군의 기

술역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것을 도표화한 것이다. 기술역량지도에서 

해당 지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진한 색으로 표기하여 해당 기업

군의 평균 기술역량을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지표의 요건

을 충족하는 기업의 비중이 해당 기업군을 5분위로 나누어 0~20%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흐리게 표기하고, 그 비중이 80~100%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진하게 

표기하였으며, 중간 분위는 중간 정도로 표기하였다. 각 상자가 해당 기업군 전

체를 나타내고, 상자 내 각각의 작은 상자는 [표 3-20] 기술역량행렬의 각 셀

(cell)에 해당한다. 기술역량지도 상자가 전체적으로 진할수록 다양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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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각 기능 내에서 기술역량이 심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역량 수준은 학습단계에 머물러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생산설비 관련 역량이 가장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

으로는 마케팅 능력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식품산업이나 

전자산업에 상관없이 유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간, 그리고 국내 및 외국인투자기업 간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

술역량은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여, 2013년에 비해 2015년 이후 기업들의 설

비관련 생산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좀더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보다 다양한 특성이 드러난다. [그림 3-2]는 중소

기업과 대기업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설비

관련 생산역량과 연계역량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설비관련 생산역량은 

학습단계 이상으로 심화되지 못한 반면 연계역량은 혁신단계에 진입한 기업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계역량의 확산 및 심화 정도는 전자산업 대기업

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3-2. 기술역량지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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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기업들이 생

산설비 관련 역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마케팅 역량이 가장 많이 발달된 점

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 다만 전자산업의 경우 민간기업

이나 공기업 모두 유사한 정도로 기획역량이 학습단계 수준으로 축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전자산업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조직관련 생산역량 

또한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연계역량이 2015년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식품산업에서는 공기업의 연계역량이 민

간기업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일부 민간기업도 연계역량의 

혁신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3. 기술역량지도: 공기업 대비 민간기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4]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전

자산업에서 기업들의 기획역량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전자산업 

국내기업은 외투기업에 비해 오히려 조직관련 생산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계역량도 외투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인투자가 

기업 내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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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식품산업이나 전자산업 내 국내기업에 비해 전자산업 외투기업의 연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투기업은 해외

에서 도입한 기술을 학습단계에서 실행하며 자체적인 조직능력이나 연계역량 

등으로 기업 기능을 확대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4. 기술역량지도: 외투기업 대비 국내기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5]는 다양한 GVC 지배구조 유형별로 나눈 기업군을 비교한 것이

다. 하도급관계에서 모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거래(subcontracting)는 

GVC 지배구조 유형 중 종속 또는 관계 유형에 속하며, 일반 공급 거래는 시장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식품산업에서는 하도급보다는 시장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기획, 생산, 연계 등 더 다양한 기능을 적어도 학습단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며, 연계능력은 혁신단계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여기서 

혁신단계는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부문에서 기업 내부 자체 노

력으로 많은 수의 구매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 전자산업의 경우 

식품산업과는 반대로 하도급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일반 시장거래를 하는 기업

보다 조직관련 생산역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하도급 거래는 자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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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솔을 받는 것보다는 높은 조직역량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산업 간 차

이는 식품산업의 경우 하도급 거래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하는 기업과 내수시장만을 공급하는 기업간 비교에서는 식품산업 내수기

업들이 기획역량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기업들보다 다양한 기능적 역량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내수기업들이 수출기업들보다 연계역량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식품산업의 경우 수출기업들은 

2013년에 이미 학습단계의 시설관련 생산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

적으로 식품산업에서는 외부지향적 기업들보다 내수지향적 기업들의 기술역량

이 더 높은 반면 전자산업의 경우 수출이나 내수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자회사보

다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역량이 높을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3-5. GVC 유형별 기술역량지도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

기술역량 개념에 입각하여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진단해본 결과, 식

품가공 및 전자산업 베트남 기업들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생산설비 관련 

기술역량이 확산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설비

관련 생산역량의 기술역량 심화 정도는 학습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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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계기능 역량에서 응용 또는 혁신 단계에 진입한 것 외에는 다른 기능부문

으로 역량이 다각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획역량이나 고용인 

훈련비용으로 본 조직관련 생산역량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술역량 확보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특별히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데 더 어

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볼 때 기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연계역량의 경우 대기업, 특히 전자산

업에서 역량 심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전자산업의 경

우 판로 개척이나 구매자와의 관계 형성 측면에서 역량 축적이 좀 더 유리한 것

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기획역량이 심화되지 못한 가운데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나

누어 비교하였을 경우 전자산업에서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중 일부 기업들이 

학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기업의 경우는 조직관련 생산역량 또한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산업의 경우에도 공기업의 연계역량이 민간

부문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업규모보다는 기업소유 형태가 

기술역량 축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기업이 기술역량 

축적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기업 혁신과정에서 무조건 공기업

을 배척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기업 소유형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비교에서는 전자산업의 경우 외투기업

보다 국내기업의 조직관련 생산역량과 연계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투기업에 대한 중간재 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전자산업에서 외투기

업의 연계역량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국내구매자보다는 해외구매자로부터 기술이전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상기하면 외국인투자는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을 학습단계에서 실행하는 정도

의 역량을 갖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체적인 조직능력이나 연계역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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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하도급 거래의 경우는 일반 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수출기업들보다 

조직관련 생산역량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기업과의 수출거래를 통한 

‘arm’s length’ 관계보다는 좀더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자회사로서 직접 통솔

을 받지 않는 하도급 거래의 경우 자체적인 조직역량이 축적되기에 가장 유리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식품산업의 경우에는 시장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기획, 생산, 연계 등 

더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식품산업의 경우 수

출기업들보다는 내수기업들이 기획역량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기능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이 장에서는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에서 고도화 단계로 전환 중인, 이

행기에 있는 개도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을 규명하고 산업고

도화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행기에는 단순히 

GVC 통합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출 및 고용 증대와 같은 효과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자본이나 노동 투입만으로는 생산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GVC에서 창

출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역량을 축적하여야 

한다. 해외의 기술, 정보, 경쟁에 노출되어 일부 파급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GVC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거나 기업들의 역

량이 축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기술역량 축적을 위해서는 통합기에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치중하던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 확대와 대기업-중소

기업간 국내 부가가치사슬 연계 심화 및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 

등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GVC로의 편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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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빈부격차 심화, 생산성 증가의 체감, 높은 영세 중소기업 비중에 따른 부

품소재산업의 낙후성, 공기업 부문 개혁의 지체 등이 고도화 단계로의 이행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나아가 가공무역에 초점을 맞춘 통합기에 형성된 GVC 

유형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GVC에서 단순 조

립․가공 역할을 맡았던 개도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는 이러한 

GVC 유형에서 탈피하여 보다 대등한 공급-구매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장의 결과는 기업데이터에 의거한 미시적 분석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GVC 참여 및 기술역량 축적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산업별 차이, 기업규모별 차

이 등을 구체적이고 새롭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아

주 작은 표본기업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매우 잠정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책기획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얻은 시사점

을 출발점으로 대규모 표본과 보다 다양한 사례분석을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의 분석으로 얻은 결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기에 있는 개도국에는 

AfT가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감소 등과 같은 단순한 무역진흥정책을 추구하

여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GVC 고

도화를 돕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자국기업들에 잠재적

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수원국 기업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국제개발협

력 측면에서 고도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여국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사안일 것

이다. 이에 공여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근간으

로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행기에 있는 개

도국에 대한 AfT의 경우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민관협력의 활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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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개도국의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정책 및 

사례를 다룬다. 개도국 기업은 GVC 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진입에 

성공하였더라도 적절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GVC 참

여의 1단계(진입) 또는 2단계(통합)에 머물고 있다. 앞 장의 베트남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발전 수준이 타 개도국에 비해 높은 국가임에도 

GVC 3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여러 도전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GVC 관련 지원정책은 개도국 기

업의 GVC 진입과 통합, 즉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

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지원을 핵심 분야로 설정한 독일, 역량 강화를 

통한 개도국 GVC 참여 확대를 무역분야 개발협력목표로 설정한 미국, 상대적

으로 지원규모는 작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이들의 

GVC 참여를 지원 중인 스위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중

에서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UNIDO 사례를 검토하였다. 

타 공여기관의 지원 정책과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독일은 일본과 함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기준 AfT 상위 공여

국으로 WTO의 AfT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개발도상 협력국의 국제·지역경

제 참여’를 추구한다.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독일의 무역 관련 개

발협력사업에 정책지침이 되는 전략서를 작성하여 독일의 무역관련 양자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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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발협력 활동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독일은 2011년 AfT 전략서25) 작성 이

후 2015년 발표된 새로운 국제 개발목표, 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반영하여 2017년 새로운 AfT 전락

서26)를 공개하였다.

2017년 발표된 독일의 AfT 전략서는 무역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개도국

의 AfT를 지원함으로써 2030 개발의제 및 SDGs의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지원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략서는 AfT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과 무역이 개

발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제시하고, 독일의 AfT 참여 현황과 향후 AfT 지원 프

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지역별 우선순위 활동분야를 검토

하고, 마지막으로 AfT 이행을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빈개도

국에 대한 AfT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략서에 따르면27) 독일의 AfT 주요분야는 크게 ∆경제 인프라 구축 ∆품

질관련 인프라 개선 ∆생산역량 강화 ∆지역단위 경제통합·무역 정책 지원 ∆
투자증대·경쟁력 강화 ∆무역원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섯 개 분야 중,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과 생산역량 강화는 수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 기업의 

역내 또는 국제 무역시스템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토대

로 개도국은 고부가가치 노동집약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증진하여 나갈 수 있으

며 궁극적으로 SDG 8.328)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5) BMZ(2011a). 

26) BMZ(2017). 

27) Ibid. 
28) SDG 8.3: Promote development-oriented policies that support productive activities, 

decent job creation,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encourage 

formalization and growth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luding 

through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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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독일 AfT 전략: 개도국 GVC 참여 지원 분야

자료: BMZ(2017), p. 3 토대로 저자 작성.

 

앞서 언급된 두 개 분야 중 생산역량 강화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구

조를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개도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숙

련노동력의 양성이 핵심요소가 되며 따라서 독일은 직업교육·훈련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29) 특히 국가 경제성장의 중추로 SME와 여성기업 잠재력

이 높이 평가되었다. 독일의 생산역량 제고 활동은 다양한 분야상품을 다루나, 

특히 필수 식료품 공급 분야와 환경 친화적인 재화·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다. 이를 통해 SDG 2(기아해소, 식량안보)와 SDG 13(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개발)을 추구하고자 한다. 

독일의 생산역량 강화 활동은 생산역량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도 관심을 둔다. 사업장에서의 인권 보장과 사업장의 환경·사회 기준 충족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현지 또는 국제 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역량의 질적 개선 활동

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연구 네트워크 확대, 

부패방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29) BMZ(201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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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GVC 참여를 지원하는 두 번째 방안은 품질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

여 개도국 기업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상품으로 GVC에 접근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30)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인증 절차를 통해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GVC 참여에 있어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

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품질관리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품질기준이 법 

또는 표준 등의 제도를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측정기구를 정기적으로 검량하고 관계자를 교육하여 정확한 측정체계를 마련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구의 검량을 담당하는 연구소와 표준인증을 담당하는 

기구는 외부(국제) 전문가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개도

국에는 이러한 품질관리 네트워크가 부재하여 측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

업은 외국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기구 또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은 개도국 현지에서 계측·표준·실험·인증기구 등, 상품의 품질

을 측량·시험·검증·보증하는 협회 또는 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련 인프라 서비스가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되면 기업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역내·세계 무역체계에 참여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품질 관련 인프라의 확충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모니터

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환경 기준과 노동기준, 부패방지, 위생기준 준수

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 BMZ의 AfT 전략서가 제시한 개도국의 GVC 참여 지원분야

(생산역량 강화, 품질 관련 인프라 확충)를 살펴보았다. BMZ의 AfT 전략분야

는 경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역내 무역정책, 무역원활화, 금융분야 투자 제고 등

을 포괄하지만 BMZ는 전략서에서 개도국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역량 제고와 품질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하였다.31) 생산

30) BMZ(2017), p. 15.

31)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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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이 대표적인 활동분야이며, SDGs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특히 식품과 환경 친화적인 재화·서비스 분야에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과 환경, 사회 기준을 고려하여 생산역

량의 질적 개선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개도국 

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여 GVC 진입과 통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AfT 전략과 별도로, 독일 BMZ는 민간부문에 대한 별도의 전략을 마련하

여32) 기업의 성장을 통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

(또는 EU 국가)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를 독려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역량강

화를 도모한다. 독일 BMZ의 민간 협력전략은 서두에서 개도국 빈곤 개선을 위

한 민간부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간부문은 고용과 수입 창출, 그리고 

세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환경, 보건 등 개발과 밀접한 분야

의 도전과제를 해소함으로써 체계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많

은 개도국은 정치적·제도적·행정적 체계가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발전에 제약

이 있다. 따라서 독일은 △ 개도국의 정치적·제도적·행정적 체계 마련 △ 경쟁

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 지속가능한 투자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을 통해 보다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도국 기업, 특히 대다

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MSME)의 국내외 가치사슬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32) BMZ(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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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BMZ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전략

무역･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국경장벽 해소, 무역･투자 관련 제도의 

조화･간소화에 대해 공공부문에 자문제공

행정･제도적 장벽 제거(및 국가경제 증진전략 고안･이행)에 대해 

공공 부문에 자문제공

공공-민간 활동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민관 대화 등)

분야/가치사슬 추구
- 분야별 전략･추진전략 관련 자문 서비스

- 분야특정 또는 가치사슬특화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구축

- 네트워크 활동, 킄러스터 개발 등 전문화 추구

지역경제 개발

- 현지 민간부문과 대화를 통해 구상･이행하는 지역경제 개발 전략에 

자문 서비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자원효율성과 환경관리 분야에 투자 인센티브 제도관련 자문 서비스

- 환경관련 산업(환경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 MSME의 기후변화 적응지원 자문(도구/서비스) 개발

혁신적 시스템 추구
- 혁신 제도(산업과 밀접한 연구･개발 조직, 스타트업 센터, 기술이전 

센터) 구축･강화･연결

- 혁신정책 관련 경제･연구 부처 자문

비즈니스 개발서비스, 민간부문 이해 대변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강화
- 상공회 및 협회 개설(지속가능 조직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해 대변 등)

- 양질의 민간･공공 인프라 기구 구축･강화

-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개발, 민간/공공 서비스 제공 강화

- MSME 관련 일반 및 특화 서비스

- 여성, 스타트업, 초소형 기업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서비스

- 투자 프로젝트 재정지원

-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추구

- CSR 이니셔티브 지원, 네트워크 구축

- 반부패 이니셔티브 지원

- 단기･장기 전문가 자문서비스

- 인적 역량개발(연수, 대화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정책기반 대출

- 컨퍼런스

- 자재 및 기구 제공(일부)

- 단기･장기 전문가 자문서비스

- 인적 역량개발(연수, 대화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민간부문과 개발 파트너십

- 전략적 제휴

- 전문가 파견(개발전문가, 

선임 전문가, 융합 전문가)

- 제도에 대한 현지 보조금

- 상공회의소와 협회 등 파트너십 

프로그램

- 민간사회 협력

- 자재 및 기구 제공(일부)

- 민간 자문분야와 파트너십 개발

- 전략적 제휴

- 기업개발협력(장기투자 등 자문)

-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활동

- 우수사례 공유/컨퍼런스

접근방안 활용도구

정치적･
제도적･
행정적 

환경 조성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구축

지속가능한 

투자조성을 

위한 민간 

렵력

자료: BMZ(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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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Z의 민간협력은 유형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을 달리하는데,33) 최근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주로 민간개발파트너십(Private Development 

Partnership)의 형태를 띤다. 여기에는 공모를 통한 개발 파트너십, 민간기업과

의 전략적 제휴, 라운드테이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협력 유형은 인도적 지원

이나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소규모 협조융자 유형에 비해 많은 재원이 투입됨으

로써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자국 또는 개도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이들의 자생적인 역량강

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표 4-1. 민간부문과 협력 유형

유형 예시

스폰서, 협조융자(소규모) 인도적 지원, 사회환경 지원

다자다일로그 네트워크 자문, 공식 다일로그, 협회 등

민간개발파트너십 공모를 통한 개발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라운드테이블

PPP
성과기반 지원, 양허성 지원, BOT/BOOT/DBO, 크레딧라인, 민간펀

드 관리, 혼합금융 등

민간 & 공공자본 혼합 자본투자, 대형 협조융자, 구조기금(structured fund) 등

개도국 민간에 대한 금융 및 

자본 서비스
금융서비스 제공

자료: BMZ(2011b). 

다. 지원 프로그램

 
1)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용(E4D: Employ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프로그램34)

 
BMZ가 주관하고 GIZ가 이행하며, 다수의 개발기관 및 민간기업이 협력하

33) BMZ(2011b). 

34) E4D 프로그램과 develoPPP.de 프로그램 모두 OECD DAC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정책마

커 2점(주요 목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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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4D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7개국에서 여성과 청년인구의 고용과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총 

6,570만 유로가 제공된다.35)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① 7개 대상국의 

고용자 수 3만 8,570명으로 확대 ② 10만 명 노동자의 임금을 10% 증대 ③ 3

만 2,000명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회보장, 건강보호, 작업장 안전, 인권)

을 설정하고 있다.36) 대상국은 가나, 카메룬,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

다 7개국이며, BMZ와 함께 민간기업(Quoniam Asset Management 

GmbH, Frankfurt)과 유럽연합(EU)이 함께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부터 GIZ가 추진해온 PPP-Facility Africa의 후속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여성과 청년 빈곤계층을 가치사슬에 포함하는 사업구조

를 추구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을 돕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직

업훈련을 제공해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특히 물, 에너지, 

생활폐기물 관리, 관광, 농업, 산림, 천연자원 등 녹색경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37)

E4D의 부속 프로그램인 E4D/SOGA는 동아프리카 4개국(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을 대상으로 하며, 영국 국제개발부(DfID), Norad, Shell이 

협력한다.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동아프리카 주민들을 천연자원 산업 관련 분

야에 고용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

해 현지 주민 3만 2,000명을 고용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1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38)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E4D 프로그램과 달리 E4D/SOGA는 

천연자원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 기업의 역

량개발(enterprise development) △ 기술인력 양성(skills development) 

△ 인력 제공(matching)을 추진한다.39) 

35) E4D & E4D/SOGA 총계 기준임.

36) GIZ(2016a).

37) OECD DAC(2016). 

38) GIZ(2017). 

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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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약 30%가 배정되는 기업 역량개발(enterprise development) 

활동은 중소·초소규모 기업의 교육 또는 주로 재정운영(대출, 보험, 신용조합 

구축 등)에 대한 자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한다. 예컨대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이루어진 기업 지원활동은 소형 

농작기업에 선진 농작기술과 재정적 지식, 사업기술 등을 교육하여 이들이 식

량가치사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4D/SOGA 프로그램의 기술인력 양성 활동은 수혜자들에게 기본적인 일

상 교육에서부터 6개월 단위의 직업훈련·교육, 인턴십, 국제인증 기술교육, 진

료교육 등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언어, 직업윤리, 안전, 효과적인 

소통방안 등에 대한 교육 또한 포함된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제공에는 천연자

원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요와 국가별 교육기준 부합도, 중퇴율 방지를 고

려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산업분야와도 연동 가능성이 높은 기

술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여성과 청년을 특

별히 고려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체와 구축한 파트너십을 통해, 훈련된 교육생들을 실제 직

업으로 연결하여 이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인턴십 

제도와 직업센터를 통한 구직자-구인업체 연결이 주로 활용된다. 직업센터는 

직업훈련 졸업생들을 고용주와 연결해주는 활동 외에도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워크숍,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2) develoPPP.de 프로그램

 

develoPPP.de는 독일 BMZ에서 1999년부터 운영해온 민간부문 개도국 경

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독일(EU) 민간기업

의 개도국 투자 확대를 추구한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develoPPP.de 프로그

램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포괄적인 목표로 MDG 8(글로벌파트너십)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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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달성 기여를 제시하며 주요목표와 중요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치사슬에 환경과 기후 보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기업(smallholders)

의 시장·가치사슬에의 접근 개선은 중요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주요·

중요 목표 대부분이 개도국 기업의 양적 생산성 개선과 품질기준 강화, 기술개발 

등 질적 생산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develoPPP.de 사업목표

포괄 목표 MDG 8(글로벌파트너십)에 대한 직접 기여를 포함하여 MDG 달성(빈곤감소) 기여

주요 목표

∙ 개도국 민간부문체계 강화

∙ 개발의 도전과제를 다룸으로써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 인적, 유ㆍ무형 자원 조성

∙ 민간의 노하우 및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

∙ 개도국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 장기적으로 대상국의 민간 참여를 도모하여 개발성과의 지속가능성 확대

중요 목표

∙ 일자리와 연수시설 구축

∙ 노동 및 사회 기준 개선

∙ 가치사슬에 환경과 기후 보호 측면 포함

∙ 연수기관의 프로그램 확충

∙ 물ㆍ에너지 시설과 접근성 개선

∙ 건강보호 제도와 접근성 개선

∙ 소액금융(microfinance) 제도 강화

∙ 소기업(smallholders)의 시장ㆍ가치사슬 접근 개선

∙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개선

∙ 장애인 포용

∙ 부패 개선

∙ 신규상품, 기술, 서비스 개발(파일럿 등)

자료: Hartman, Gaisbauer, and Vorwerk(2017). 

 
develoPPP.de는 개도국, 신흥국에 진출하는 독일 또는 유럽기업에 재정 및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BMZ가 지정한 개발협력 이행기

구(DEG, GIZ, 또는 Sequa)와 반드시 협력하도록 한다. 개발협력 이행기구와

의 의무 협력과정에서 개별 기업은 개도국 사업 진출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에 

기여하는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도국 협력단체 또는 기업의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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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develoPPP.de 지원 구조

(DEG,GIZ, Sequa

중 1개)

재원 제공
역량 강화,
기술지원

자료: 저자 작성.

참여하는 기업은 총 비용의 최소 50%를 출자하여야 하며 BMZ는 건당 최대 

20만 유로를 지원한다. 연 4회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이 선정되며, 1999년부

터 1,500건 이상의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9~15년 

기간 develoPPP.de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억 900만 유로가 지원된 것으

로 파악된다.40)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건수와 지출 규모 측면에

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지속가능 경제발전(37.2%), 환

경(14.8%), 농업(14.7%) 분야 순이다.

40) Hartman, Gaisbauer, and Vorwerk(2017).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97

그림 4-4. develoPPP.de 지역별 지원 현황(1999년~2015년 10월)

자료: develoPPP.de Facts and Figures, https://www.developpp.de/en/content/facts-and-figures(검색일: 
2018. 9. 21).

 
이처럼 develoPPP.de 프로그램은 개도국 기업이 아닌 독일(EU) 기업을 지

원하므로 직업훈련이나 무역관련 제도 구축과 같이 수혜대상을 직접적으로 지

원하는 기존의 다수 사례와 구분된다. 그러나 독일(EU) 기업이 개도국 현지 자

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

와 일부 기술이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에 기여한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2012~15년 진행된 독일 가구사 Häfele의 협력사업(글상자 4-1)은 

베트남 중소규모 가구기업에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작업장 안전기준, 품

질기준 등을 도입하여 이들이 고품질, 디자인 중심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이다.41) Häfele사(社)는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개설하고 독일 국

제협력 전문기관 GIZ와 협력하여 현지 중소규모 가구기업에 교육·훈련을 제

공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중소규모 가구기업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

41) GIZ(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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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고 제품의 판로를 제공한 동시에 중장기

적으로는 중소규모 베트남 가구기업의 생산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안전 

및 품질기준을 도입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글상자 4-1. develoPPP.de 사례: 베트남 가구산업 품질기준 역량 강화

독일 Häfele 가구사는 develoPPP.de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개설하고 현지 트

레이닝 센터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베트남 현지 중소규모 가구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

- 협력기관: GIZ

- 사업기간: 2012. 12 ~ 2015. 12

- 사업목적

베트남 중소규모 가구 제작기업에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고품질, 디자인 중심 가구 생산

- 사업내용

중소형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고부가가치(고품질, 디자인 상품) 가구 제작기

술 배양, 작업장 안전 교육

- 성과물

① 훈련센터 2개소와 이동식 훈련센터(버스 개조 작업장)를 활용하여 3,000일 연수 실시

② 국제기준의 품질과 디자인상품 개발방안 교육

③ 국제수준의 작업장 안전기준 도입

④ 국제ㆍ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고효율ㆍ고품질 목재가공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⑤ 현지 교육기관 교육자 10명 이상 교육

자료: GIZ(2016b) 토대로 저자 작성.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USAID는 개도국의 국제 경제활동 참여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

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42) 2003년 무역역량 구축(TCB: Trade Capacity 

42) 2010년 수행된 평가에 따르면 1달러의 무역역량 구축 지원은 2년 후 개도국에 42달러의 무역수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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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정책을 마련하였다. 국제 무역네트워크와 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개도국 생산자들은 새로운 생산기술과 정보, 자본 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 추구, 상품의 다양성 제고, 그리고 상품의 품질과 가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장에서도 확인하였다시피 민간을 포함하는 개도국의 무역

역량 구축은 개도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에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USAID는 무역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특

히 농업분야와 관련된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USAID의 신규 무역역량 강화 정책은 기존 정책과 그 방향

성은 유사하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지역무역협정, e-커머스와 GVC 

활성화 등 무역분야의 변화를 국제개발활동에 보다 적절히 반영해야 함을 언급

하였다.43)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생산자, 소비자, 투자자 

등으로 개발목표 추구에 중요한 참여자로 부상했으며, 개도국의 생산자들과 글

로벌가치사슬의 관련성 또한 증가하였다. 더불어 무역협정의 확대 및 넓은 범

주의 생산 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관련 정책 또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

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2016년의 USAID 무역역량 구축 지원정책은44) △ 무역협정 이행 지원 △ 

무역흐름 원활화 △ 경제 대응성 증진을 무역역량 구축 활동의 세 가지 접근점

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역량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무역 지원활동의 범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USAID 활동 전반에서 무역 지원을 

고려하기 위한 대안적 체계(alternative frameworks for programming 

and integration)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를 가져온 것으로 산정되었다(USAID(2016), Policy for Trade Capacity Building, p. 9).

43) USAID(2016), p. 21.

44) 2016년 무역역량 구축 정책은 기존의 2003년 정책과 미 하원의 무역법(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 무역협정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TCB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무역역량 개발을 위해 행정부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

물위생(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

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지침,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무역역

량 구축 지원의 효과성·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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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접근점인 무역협정 이행 지원의 세부방안으로는 법·제도 재건(reform)

과 공공자원의 관리 활동이 제시되었다.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노동

법,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45) 따

라서 USAID는 양자·다자·지역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연수활동과 이를 통한 무

역관련 기구의 개설 및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많은 개도국은 공공재정 관리와 서

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무역역량 구축 활동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46) 

 
그림 4-5. USAID의 무역역량 구축(TCB) 지원 정책

TCB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접

근

점

고

려

체

계

무역협정 이행 지원

법·제도 재건

공공자원의 관리

무역의 원활화

세관과 국경 관리

물리적·비물리적
인프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부패방지

경제적 대응성 증진

다양화 추구

노동집약적 분야 개발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기준 부합 지원

민간부문의 참여 증진

무역특혜제도 활용

제도 재건활용

지역단위 무역역량 
구축무역통로

활동 추진 범주의 
분류

1) 국경 전
(beyond the border)

2) 국경 중
(at the border)

3) 국경 후
(behind the border)

사무소별(Mission) 개발활동 추진시 무역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

자료: USAID(2016) 토대로 저자 작성.

45) USAID(2016), p. 26.

46) 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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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 USAID는 포괄적이고 성인지적인 국내 수입조성 활동을 지

원한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적절한 세금징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여 관세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세수 또한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개도국이 경제통합과 국제무역 참여를 위해 세제와 관

세 등을 교역대상국과 조화시키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제시된 무역의 원활화 방안으로는 세관과 국경 관리, 물리적·연성 

인프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부패방지 활동이 언급되었

다.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등 공공의 무역장애 요인은 개도국에 관세·비관세 장

벽보다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USAID는 수출과 수입 상품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이러한 활동의 추구에 빈곤층과 특히 여성 취약계층을 고

려하고자 한다. 먼저 통관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통관의 행

정적 간소화를 지원한다. 다수 개도국, 특히 빈곤수준이 심각한 개도국은 교

통·통신·에너지 등의 핵심 인프라가 부족하여 국제무역에 참여하지 못한다. 

USAID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편 이러한 인프

라 구축의 우선순위 설정, 계획, 규제 등 이른바 연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결합된 유형의 ICT 솔루션, 항구·공항·철도 

등 무역관련 서비스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부패방지 활동을 지원하여 상품과 물

류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개도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와 관련이 높다고 평가되는 세 번째 접

근점 ‘경제적 대응성 증진 활동’에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다양화 

추구, 민간부문의 참여 증진, 제도 재건 등의 포괄적 활동에서부터 노동집약적 

분야 개발,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 기준(표준) 적격 지원, 무역특혜제도 활용 등

의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었다. 단일 분야에 집중된 무역구조는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거시경제와 농업개발, 제조업, 서비스, 노동 등에 부정적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USAID는 개도국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경공업과 비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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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품의 수출 확대는 노동력이 주요 자원인 많은 개도국에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최빈개도국 고용의 70%, 개도국 전체 고용의 절반가량을 담

당한다.47) 이들이 국제 식품 및 농업분야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다면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농업 종사인구의 소득 증대라는 가치 또한 추구

할 수 있다. 따라서 USAID는 농업 생산자들이 국제 위생기준, 무역장벽, 거버

넌스 제약 등을 준수 및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공공 무역정책·제

도 개선, 국제 노동기준 준수 등을 추구하여 농업을 포함한 노동집약적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가치사슬 접근을 지원한다. 한편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물류의 이동비용이 많이 드는 내륙국은 관광업을 통한 GVC 참여가 유망하다. 

여기에는 서비스업의 발달이 필수적이므로 USAID는 서비스업 지원을 통해 이

들의 국제무역 참여를 추구한다. 그밖에도 공공과 민간의 시험·인증 역량을 강

화하여 생산자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과 정부의 소통역량·경쟁력 강화, 무역특혜제도의 적절한 활용, 투명한 제

도 재건 등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16년 정책은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접근점 외에, 무역의 범분야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무소별 전략과 사업개발에 무역을 고려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

하였다. 활동 추진 범주의 분류(categorization), 무역통로(corridors) 고려, 

지역단위 무역역량 구축이 이 체계에 포함된다. 즉 국경을 기준으로 전-중-후

(beyond the border-at the border-behind the border)로 구분해 보면, 

특정 무역활동과 그를 지원하는 무역역량 구축 활동을 연결하여 체계화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무역통로 고려 방안은 상품·물류의 주요 통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사무소별 또는 사무소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무역역량 구축은 USAID와 미

국정부(USG), 그리고 지역기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로 무역장벽을 제거하

고, 지역 단위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 무역체계에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47) 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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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프로그램

 
1)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

 
2011년 시작된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는 USAID의 대표적인 식량안

보 지원 활동이자 개도국 농업 참여자들의 시장 및 무역 접근성 확대, 즉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을 지원하는 활동이다.48) Feed the Future 성과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는 최상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세계 빈곤과 기아 감소’를 

제시하고, 상위 목표로 △ 포용적 농업분야 성장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는 전 

세계 인구의 영양상태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49) 상위 목표 중 포용적 농업분야 

성장은 하위 목표로 ① 농업생산성 개선 ② 시장과 무역의 확대 ③ 농업과 영양 

관련 활동에 민간투자 확대 ④ 가치사슬 내 고용 창출 ⑤ 취약계층·공동체·가정

의 복원력 강화를 포함한다. 포용적 농업분야 성장, 특히 농업생산성 개선과 시

장과 무역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농

산물 가치사슬이 글로벌가치사슬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6. FtF 성과프레임워크

자료: Feed the Future(n.d.) 토대로 저자 작성.

48) USAID(2016), p. 17.

49) Feed the Future(n.d.). 



104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포용적 농업분야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 대부분이 GVC 참여를 직·간접적으

로 지원하나, 특히 농업생산성 개선과 시장·무역 확대는 현지 농업 기업의 

GVC 참여와 관련이 높다. FtF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20여 개의 연구기관과 협

력하여 Innovation Lab을 개설하고 소규모 생산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을 고안·보급한다.50) FtF Innovation Lab에서는 병충해 방지와 

환경적 변화에 내성이 강한 품종개발 등의 기술이 고안되어 보급되며, 이러한 

기술로 보다 안정적인 농산품을 보다 많이 생산하게 된 생산자들은 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장 강화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현지 민간과 정부의 참여 

또한 독려한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가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케냐, 말리, 네팔, 니제

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우간다 등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이니셔티브

에는 USAID뿐만 아니라 미 농무부(USDA), 상무부(DoC), 국무부(DoS), 재무

부(DoT),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Peace Corps 등 미국 정부의 다수 관련 

부처가 협력한다.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의 세부 프로젝트인 아시아혁신농부활동

(AIFA: Asia Innovative Farmers Activity)은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아

시아지역 농가에 보급하여 생산성을 개선하는 활동이다.51) AIFA를 통해 혁신 

농업(또는 어업기술)을 보급받은 농가는 보다 많은 양의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

산할 수 있게 되어 농산품 가치사슬에 접근할 수 있다.

50) Feed the Future(2018), pp. 11-12. 

51) Winrock Internationa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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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Feed the Future Asia Innovative Farmers Activity 구성

자료: Feed the Future, USAID, and Winrock International(2017), pp. 13-14 토대로 저자 작성.

 
AIFA는 크게 혁신기술의 발굴과 적용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며, 네 개 요소

로 구성된다. 아시아지역 농가에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 발굴(공모와 선정) 과

정에 해당하는 Tech4Farmers Asia Challenge 공모전이 첫 번째 요소인데, 

2018년 9월 기준으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기술이 발굴되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기술은 병충해방지하우스(Pest-Exclusion Nets), 스마트 양식시

스템(eFishery),52) 옥상형 스피룰리나53) 양식장(EnerGaia), 대안적 건조제

(drying beads) 등 농가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술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발굴된 기술을 포함하여 혁신기술을 검증하고 개선·배양하는 

지역 연구 네트워크 지원이다. 현재 태국 Kasetsart University에 지역총괄 혁신

연구센터(Innovation Lab)가 개설되어 있으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에 국

52) 통신망을 활용한 양식장 먹이공급 시스템.

53) 남조식물 흔들말과의 조류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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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위의 연구센터가 구축되어 있다. 국가단위 연구센터에서는 확대하고자 하는 

혁신기술의 지역별 적용가능성 연구, 기술의 보급, 정보의 교환 등을 추진한다.54)

AIFA는 선정된 혁신기술 또는 상품의 제작과 보급에 민간 자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또는 상품이 

시장에서 생존하여 소비자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환경, 즉 제도적인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AIFA의 세 번째 요소는 혁신

기술 또는 상품의 제작과 보급을 가로막는 지역·국가별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

소하는 활동이다.55) 여기에는 협회, 미국 정부, 지역공동체(ASEAN, SAARC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 또는 체크리스트(지역별 시장접근 제약요인 검토)를 

활용한다. 네 번째 요소로, 활동 전반에서 기업, 정부, 청년단체, 연구소, 투자

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이루어지는 Feed the Future – Asia Innovative 

Farmers Activity는 태국과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의 농부 

2만 6,000명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사업예산은 1,960만 달러(약 200억 원)이며 

USAID가 재원을 제공하고 미국 민간 원조기업인 Winrock International이 

이행하고 있다.

2) 지역경제성장프로젝트(REG: Regional Economic Growth Project)

2005년부터 동구권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던 지역경쟁력제고이

니셔티브(RCI: Regional Competitiveness Initiative)의 후속사업으로 

2013년 시작된 지역경제성장프로젝트(REG: Regional Economic Growth 

Project)는 민간부문 경쟁력 제고와 민간기업 개발(요소 1: 경쟁력 제고), 금융 

부문 발달과 안정성·포용성 제고(요소 2: 금융 개발)를 추진한다. 

54) Feed the Future, USAID, and Winrock International(2017), pp. 27-30.

55) Ibid., pp.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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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USAID의 동유럽 국가 경제성장 지원

1980년대 말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미국 USAID는 동유럽 국가들의 안정적인 시장경제 전환

과 이를 통한 경제의 성장ㆍ안정화에 지원을 제공하였다. 단계적으로 거시경제ㆍ국가재정 재건, 

민영화,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발, 민간기업 개발, 에너지ㆍ인프라, 농업ㆍ토지 분야 등에 지원이 

제공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에서 나아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

키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2005년부터 지역경쟁력제고이니셔티브(RCI: Regional 

Competitiveness Initiative)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이 뒤처진 동구권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하였다. 

RCI는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의 동유럽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정

보기술(IT)산업ㆍ농업ㆍ관광업을 발달시키고 지역투자 확대,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RCI 활동은 개별 기업, 산업환경, 정책이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이들 요소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구축ㆍ지원하였다.

자료: USAID(2013); USAID(2009) 토대로 저자 작성.

REG 프로젝트의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활동에는 IT, 관광업, 농·식품가공

업 분야의 지역가치사슬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BEE: 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기업훈련과 지원 서비스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요소

인 금융부문 발달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예금보험과 자본시장 감독 역량 구

축, 자본시장의 지역통합을 통해 금융기구의 탄력성(resilience)과 재정접근성 

제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국은 앞선 RCI와 유사한 11개국이며56) 

RCI를 이행하였던 SEGURA 컨설팅 외에도 국제 컨설팅기업인 Deloitte와 지

식공동체 CEED가57) 사업 이행에 참여한다. 프로젝트의 기본 이행기간은 

2013년부터 3년으로 설정되었다가 2년이 추가되어 2018년까지 진행되었다.

56) 몬테네그로가 제외되고 벨라루스가 추가되었다.

57) CEED는 중소기업 투자전문 기업인 SEAF가 구축한 지식공동체로 기업인, 특히 중소규모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08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그림 4-8. USAID 지역경제성장프로젝트(REG) 구성요소

민간부문 경쟁력 제고와

민간기업 개발

금융부문 발달과 

안정성･포용성 제고

기업훈련과

지원 서비스 확충

금융기구의

탄력성･재정접 근성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부문 안정성 추구

- 예금보험과 자본시장 

감독 역량 강화

자료: REG 웹사이트(http://www.regproject.net/learn-more, 검색일: 2018. 10. 2) 토대로 저자 작성.

첫 번째 요소인 ‘경쟁력 제고’는 IT와 관광업, 농·식품가공업을 대상 분야로 

설정하였다. 이 중 IT와 관광업은 대표적인 서비스산업 분야로 물류의 이동 인

프라가 미흡한 지역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고자 언

급한 USAID의 무역역량 구축 정책 내용과 일치한다. REG의 경쟁력 제고 활동

은 지역단위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해 대상분야의 지역·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자 하며, 표준·인증 프로그램,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 노동력을 개선하는 

활동 또한 포함된다.58) 그밖에도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무역

원활화 활동과 통관 문서작업의 간소화 활동,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개

선하여 국제무역 기회를 높이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활동도 이루어진다. 

대상 산업분야별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IT는 신생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이들의 수출시장 참여를 지원한다.59) 상대적으로 발달한 중

견 IT기업에는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이미 파악된 시장에 B2B 또는 무역의 

58) REG 웹사이트(http://www.regproject.net/, 검색일: 2018. 10. 10) 토대로 저자 작성.

59) REG 웹사이트(http://www.regproject.net/, 검색일: 2018. 10. 10)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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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농식품가공업, 관광업과 같

은 REG의 다른 산업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IT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EU 

등의 외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신생 기업과 

사업초기의 기업에는 주로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두터

운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지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자

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관광업 분야에서는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다국가 관광상품 개발, 

에코 관광, 식도락·문화·역사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업을 추구한다. 예컨대 

AHLEI(American Hotel and Lodging Education Institute)와 제휴하여 

호텔리어들의 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며, 다수 국가에서 이루어

지는 숙박, 교통, 문화체험을 결합한 관광패키지 개발과 IT를 활용한 마케팅 활

동을 지원한다. 2015년부터 운영된 발칸반도 서부국가 관광업 네트워크

(WBGN: Western Balkans Geotourism Network)는 온라인 플랫폼

(https://www.westernbalkans.org/)을 활용하여 관광업 종사자들 간 정보

를 공유하고 신규 투자자·창업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60) WBGN 홈페이지

에는 서부 발칸반도 지역에서 지속가능관광, 농촌투어, 식도락기행, 야생투어 

등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가 또는 투자자를 위해 각 관광사업별 

잠재력, 주요 고객의 연령층·국적, 기존 시설 현황, 주요 경쟁지역, 마케팅 방

안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61)

농식품가공업 분야에서는 상품의 품질기준 제고,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며, 

보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진다. EU의 슈퍼마켓 

체인과 같이 핵심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식품안전, 유통 기준 등을 농식품가공

업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수확전후 관리, 병충

60) WBGN, USAID, and REG(n.d.). 

61) WBGN(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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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리, 가공방안(부가가치 창출) 등과 관련된 트레이닝과 상품마케팅 활동이 

포함된다. 

REG의 두 번째 요소인 금융부문 개발은 기업발달에 필수적인 금융부문의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예금보험제도와 자본시장 감

독기능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고 금융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기업 및 개인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한 사업요소

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REG는 대상 상품의 표준 인증 등,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지역·국제 가치사슬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

동(요소 1: 경쟁력 제고)과 지역·국제 가치사슬에 진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분야를 

양성하는 활동(요소 2: 금융부문 개발)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스위스 경제사무국 SECO(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의 경

제협력 및 개발부는 스위스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주요 정부기관 

중 하나로 주로 중소득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SECO는 개도국

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재정 정책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정신 △지속가능한 무역 △환경포용적 성장 △도시 인

프라와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SECO의 중점 분야 중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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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증진을 위한 지원으

로, 2016년 SECO는 개발협력분야 총지출 2억 5,270만 프랑 중 약 38%인 

9,600만 프랑을 두 분야에 지원하였다. 

그림 4-9. 2016년 SECO의 분야별 지원비중

자료: SDC(2017), p. 24.

SECO는 위의 다섯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을 목표로 [표 4-3]과 같은 성과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각각의 성과목표를 

통해 SECO는 스위스의 국제협력 지원목표인 ‘빈곤과 국제 위험 감소 및 평화

와 인권 증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위의 목표 중 개발도상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은 ‘성과목표 3: 무역 및 기

업경쟁력 강화’와 연관된다. SECO는 개도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

한 무역협정 등 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협상능력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을 제

공하고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수원국의 상품이 해외시

장에서 요구되는 사회, 환경적 국제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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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17~20년 SECO의 경제협력 및 개발전략 성과프레임워크

빈곤과 국제 위험 감소 및 평화와 인권 증진

자료: SECO 홈페이지, https://www.seco-cooperation.admin.ch/secocoop/en/home/themes.html(검색일: 
2018. 9. 14)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장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 무역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적 

구매자를 확보하고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SECO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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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프로그램

이 절에서는 SECO의 베트남 지원전략 및 프로그램을 소개한다.62) 스위스

는 1971년 베트남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92년부터 ODA를 지원하며 개발협

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스위스의 개발협력은 스위스 개발협력청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과 SECO가 상호보

완적으로 수행해왔다. SDC는 주로 저소득국의 수자원, 식량, 안보, 농촌개발 

등 빈곤완화를 목적으로 한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도어머이 정책 이후 베

트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다가 2016년 완전 철수하였다. 

베트남은 SECO의 8개 중점협력국63) 중 하나로 2015~16년 지원 총액을 기준

으로 8개 국가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이다. 특히 2016년에는 SECO의 

총 지원 금액인 2억 5,270만 프랑 중 약 14%인 3,600만 프랑이 베트남 경제협

력을 위해 사용되었다.

과거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베트남 인건비 상승과 인도, 중국 등 저렴한 해외시장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은 한계를 맞게 되었다. SECO의 ‘2017~20년 대베트남 개

발협력 전략문서’에서는 베트남이 낮은 생산성, 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소규

모의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 경제로 인하여 GVC 참여에 실패하였으며 직물, 

농업, 어업, 수공예, 목재가공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베트남 GDP의 50%,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하는 규모

이나 이들이 수출에 기여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저소득국으

로 발돋움한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

62) 베트남은 본 연구의 수원국 사례분석 대상국으로서 이 절의 내용은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한 SECO 면

담(2018. 7. 18, 베트남 하노이) 내용과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63) SECO 중점협력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이집트, 튀니지, 콜롬비아, 페루

(SECO 담당자 면담, 2018. 7. 18, 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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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통한 글로벌가치사슬 편입이 시급하다고 

분석하였다. 스위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시장경쟁력, 

혁신역량, 인적자원 및 시장 접근성 향상을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지원을 집중

하고자 하였다.

SECO는 스위스의 개발협력전략과 베트남의 국가개발전략을 바탕으로 대베트

남 국가협력전략을 마련하였다. 가장 최근 협력전략은 ‘2013~2016년 개발전략

(Swiss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Vietnam 2013~2016)’

의 후속전략인 ‘베트남 경제협력 및 발전 전략 2017~2020(Swiss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Vietnam 2017~2020)’이다. 동 개발문서

에서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베트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발목표로 명시하고 [표 4-4]와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새로운 개발전략

은 세부 목표간 분절화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목표별 우선순위를 설

정하였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재정 접근성 향상 및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SECO 관계자

에 따르면64) ‘베트남 경제협력 및 발전 전략 2017-2020’에서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 관련 있는 목표는 ‘세부목표 2: 경쟁력 있고 자원효율적인 민

간기업 구현’이다. 스위스 의회에서 승인된 2017~20년 총 4년간 SECO의 지원

액은 8,000만 프랑으로 세부목표 1과 3에 각각 30%, 세부목표 2에 40% 비중으

로 지원하기로 하였다.65)

64) SECO 담당자 면담(2018. 7. 18, 베트남 하노이).

65) SECO(201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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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17~20년 SECO의 베트남 경제협력 및 개발전략

자료: SECO(2017), p. 11.

세부목표 2는 베트남의 ‘SEDP 2016-2020’, ‘국가수출입 개발전략’, ‘청결

한 생산을 위한 전략: 2020’, ‘베트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행동강령’, ‘중소

기업 발전 마스터플랜’ 등 수원국의 개발목표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SECO

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 중소기업

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나누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각의 우선순위에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매년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표 4-5]는 SECO의 중소기업 GVC 참여를 위한 지원전략이 포함된 세

부목표 2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우선순위의 핵심은 베트남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으

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기업이 노동, 환경, 품질관리 등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GVC 참여를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SECO의 중소기업 육

성 및 GVC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출 관련 정책의 특징은 주로 개개인의 

기업보다는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기관, 혹은 기업협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66) 이를 위하여 SECO는 베

66) SECO 담당자 면담(2018. 7. 18, 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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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에 효과적인 무역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 베트남 무역진흥청

(Vietrade)67)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영세한 민간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무역진흥기구(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와 무역지원기구(TSIs)와도 협력하는 동시에 이들의 역량 강화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원효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영기업에 집중되었던 국내외투자를 확보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SECO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

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 및 자문을 제공하고 스위스를 비롯하여 다른 유럽 시장

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4-5. 2017~20년 SECO 경제협력 및 발전전략 내 세부목표 2: 민간기업 지원전략

세부목표 2

경쟁력있고 자원효율적인 민간기업 구현

도전과제

∙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 에너지 및 자원 소비의 비효율적인 경제

∙ 노동시장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 ▽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접근

성 향상

∙ 역동적인 기업가정신, 강화된 기술 및 유연

한 노동시장

∙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구현
∙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효율적인 기업환경

협력 방안

▪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와 국제기준 부합도 향상, 무역촉진, 전문기술개발을 통한 베트남의 GVC

참여 도모(직물, 관광, 농산품 분야)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이전, 역량배양 및 재정지원

▪ 중소기업의 기업경영구조 개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생기업 지원

▪ 기업등록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 무역 및 민간부문 개발의 핵심 이니셔티브 지원

자료: SECO(20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67) VIETRADE는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 규제를 담당하는 베트남 산업 및 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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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분산형 무역지원서비스 강화사업 지역

자료: KOTRA, 베트남 국가정보: 국가개요(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14)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스위스 수입촉진 프로그램(SIPPO: Swiss Import Promotion 

Programme)

스위스의 수입촉진 프로그램(SIPPO)은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장정보를 공급하고 시장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출 관

련 기관의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스위스 및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ECO가 재정을 지원하고 Swisscontract이 이행기구

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개발기구인 Helvetas Swiss 

Da Nang

Can Tho 

Quang Ninh

Hai Phong

Dong Nai Binh Duong 

Ba Ria-vung Tau

Vinh Ph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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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operation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SIPPO를 

통해 수원국별 중점 분야(상품)를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치하였다. 베트

남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지리적 비교우위를 통한 기술 목재, 섬유 산

업 및 천연자원에 높은 수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과 서

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베

트남의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베트남 SIPPO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업종별 산업

협회, 무역진흥 및 지원기관, 상공회의소, 민간업체 및 수출업체 등이며 수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BSO(Business Support Organization)와 

협력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SIPPO 또한 SECO의 다른 프로그램

과 같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수출진흥기관 내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의 SIPPO는 BSO와 기업이 수출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한 두 

가지 주요 구성전략이 있다. 첫 번째로 수출 역량이 있는 베트남 기업이 시장을 

파악하고 진입하여 적절한 수입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시장정보 및 수출전략, 이러닝(e-learning) 등 정보 접

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잠재 시

장의 수입 파트너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시장 수요, 기술 규범, 

수출입규정, 품질기준 및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이 가치사

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는 호치

민 수공예품 및 목재산업 협회(HAWA: Handicraft and Wood Industry 

Association of HCMC)와 스위스 수입촉진프로그램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무역진흥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유럽 시장의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한 방안으로 당해 3월 호치민 목재·가구 박람회

(VIFA-EXPO)를 개최하여 약 2,000여 개 부스를 통해 수요자-공급자 간 파트

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HAWA와 SIPPO가 

공동으로 주체하는 ‘국제 목재시장 개발교육’을 개최하였다.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121

그림 4-11. 베트남 SIPPO 지원전략

자료: http://www.sippo.vn/en(검색일: 2018. 9. 21)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바이오트레이드(BioTrade) 프로젝트

바이오트레이드(BioTrade)는 생물다양성에서 파생된 재화와 서비스를 환

경·사회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집, 생산, 변형 및 상업화하는 활

동 전반을 의미한다.73)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생물다양성보

존협약(CBD)의 정신에 따라 지속가능한 바이오트레이드 추진을 위해 바이오

트레이드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지역 및 국가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동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생물다양성보전협약의 원칙을 따른 바이오트레이드 재

화와 서비스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원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74) 

베트남은 약용, 화장품 및 식품 산업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천연자원을 4

73) UNCTAD, About BioTrade, https://unctad.org/en/Pages/DITC/Trade-and-Environment/Bio 

Trade.aspx(검색일: 2018. 5. 6).

74) United Nations(2007), p. 1.

잠재 시장 수출촉진 지역 가치사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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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종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5,000종 이상의 풍부한 약용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농민의 적은 인센티브, 열악한 

가치사슬 단계의 열악한 연결고리 등의 이유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약재는 

대부분 중국 및 인도에서 수입되고 있다. 베트남 의약품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dicinal Materials)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의 비

중은 최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의약품 및 제약시장의 품

질관리가 어려우며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75) 또한 주베트남 스

위스 대사인 미로슬라프 델라포트(Miroslav Delaporte)는 베트남의 저품질 

상품 판매 및 수출을 위한 과도한 자원개발은 베트남 천연약재시장 발전을 저

해하고 농부들과 현지 기업의 수출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SECO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의 바이오트레이드는 2008년 UNCTAD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나 UNCTAD의 현지 사무소가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

부기관의 협력 및 사업 파트너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중단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UNCTAD는 이니셔티브를 현지화하고 사업 이행기구를 국제 

조달을 통해 선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부터 스위

스의 국제개발 비정부기구인 Helvetas에서 ‘천연재료 분야의 바이오트레이드 

프로젝트(2012~14)’를 통해 본격적으로 베트남 바이오트레이드 사업을 시작

하였고 SECO에서 재원을 조달하였다.76) 동 프로젝트 기간 동안 베트남 의약

품 연구소(NIMM)을 비롯한 4개의 제약회사77)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바이오

트레이드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5종의 천연재료78)에 대한 가치사슬

을 개발하였다. 또한 바이오트레이드 이니셔티브 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

75) LAO DONG, “Xây dựng vùng trồng tiêu chuẩn Châu Âu để “đánh bật” dược liệu bẩn,” 

htps://laodong.vn/kinh-te/xay-dung-vung-trong-tieu-chuan-chau-au-de-danh-bat-d

uoc-lieu-ban-598571.ldo(검색일: 2018. 5. 7).

76) SECO는 2003년부터 UNCTAD의 바이오트레이드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왔다.

77) Traphaco Co, Jsc – Nam Duoc Co, Jsc – Vietroselle Co, Ltd – DHG Nature Co, Ltd.

78) polisias fruticosa, ampelopsis cantoniensis, gymnema sylvestre, phyllanthus, and 

plectranthus amboi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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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베트남 자체 이행기구인 BIG(BioTrade Implementation Group) 

Vietnam79)이 설립되었다.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 대상 분야를 약재 

및 식재료에 국한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화장품과 보조식품까지 확대하였고 베

트남을 기점으로 인근 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지역에까지 바이오트레이

드 사업이 확대되었다.80) 

이후 후속사업으로 SECO는 2017년 6월 20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바이오트레이드 프로젝트(2017~2020)’를 착

수하였다. 이전 단계와 같이 SECO가 자금을 지원하고 HELVETAS 베트남 사

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2017~20년까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총 자금 

490만 달러 중 베트남에 할당된 자금은 270만 달러이다.81)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천연 재료의 지속가능한 무역 촉진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생산자, 가공업자 및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

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바이오트레이드의 경제적 환경적 잠재력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수출 지향적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베트남의 12개 기업과

의 협력체계 구축 △천연재료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서비스 병목현상의 해결 

△바이오트레이드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을 주요 해결 과제로 제

시하였다. 

79) BIG Vietnam은 HELVETAS와 베트남 제약협회(VIMAMES)가 함께 설립한 기관으로 국내시장에서 

바이오트레이드 제품의 점유율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BIG Vietnam은 고품질의 국내 천연성분 

제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으로 통합함으로써 베트남 

천연성분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BioTrade, “About Big Vietnam,” 

http://biotradevietnam.org/en/ve-big-viet-nam.html, 검색일: 2018. 5. 6).

80) SECO 담당자 면담(2018. 7. 18, 베트남 하노이).

81) Motthegioi.vn, “Khởi động dự án nâng cao giá trị thương mại của sản vật tại Việt Nam,” 

http://motthegioi.vn/khoa-hoc-cong-nghe-c-68/khoi-dong-du-an-nang-cao-gia-tri-

thuong-mai-cua-san-vat-tai-viet-nam-65475.html(검색일: 201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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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3. BioTrade 사례: 필란투스 아마루스(PA) 재배

필란투스 아마루스(PA)는 통풍, 말라디아, 궤양,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고 동양의학에서는 

간질환과 해독에도 사용되는 의약성분을 가진 허브식물이다. 베트남에서는 약용작물 재배 및 생

산을 전문으로 하는 Vietroselle에서 처음 음용차를 생산하였고 이후 제약회사인 Nam Duoc에

서 생산한 간기능 향상 제품에도 Vietroselle에서 재배한 PA를 함유하였다. Vietroselle는 바이

오트레이드 사업의 일환으로 푸렌(Phu len) 지방의 3개 지역(Dong Hoa, Tay Hoa, Phu Hoa)

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WHO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GACP) 표준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바이오트레이드 프로젝트는 PA 재배, 가공 및 판매의 가치사슬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가

치사슬에 대한 직원교육 △GACP의 개념 및 준수 기준 강의 △베트남 및 해외 약재시장 수요 

및 잠재고객 분석 △GACP 인증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출장 및 무역 박람회 참가 △GCAP 인

증 제품 홍보와 약용식물 생산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정부 간 협력 등 Viotroselle을 다양

한 형태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Vietroselle의 PA의 재배 모델은 GACP 표준으로 인증되었으며 가치사슬 

또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Vietroselle에서 PA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소득 또한 인상되었다.

자료: BioTrade, “Phyllanthus amarus,” http://biotradevietnam.org/en/du-an/phyllanthus-amarus.html(검색
일: 2018. 5. 6) 토대로 저자 작성.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유엔의 산업·공업개발 전문기구로, 기술협력, 연구, 정책자

문 등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공업개발을 지원한다. UNIDO의 

중기사업프레임워크(2018~21)에 따르면, UNIDO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지원’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2018~21년 기간 추진할 중점 전

략분야로 ① 공동의 번영 구축 ② 경쟁력 확보 ③ 환경 보호 ④ 지식과 제도 강

화를 제시하고 있다.82) [표 4-6]은 UNIDO의 중장기 전략분야와 세부활동, 그

리고 활동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82) UNIDO(2017b).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125

표 4-6. UNIDO 중장기 전략분야(2018~21년)

전략분야 세부활동

공동의 번영 구축

농업(agribusiness)과 농촌 개발

사례 - 에티오피아 커피산업 개발 지원

- 아르메니아 농산업 인프라개발 지원

여성ㆍ청년의 생산활동 참여

사례 - 튀니지 (청년)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배양

- 마다가스카르 교과과정에 기업가정신 포함 지원

안보, 분쟁 재건, 이주 관련 활동

사례 - 이라크 직업훈련 지원

- 요르단 주거지역 재건 및 확대

(경제분야)

경쟁력 확보

SME 개발, 투자ㆍ기술 확대

사례 - 타지키스탄 섬유산업 활성화 지원(신기술 도입ㆍ훈련)

- 콜롬비아 수출 컨소시엄 개발 지원

- 벨라루스 자동차부품 생산 현대화(생산절차개선ㆍ훈련)

무역역량과 기업 책무성 추구

사례

 

- 차드 아카시아껌 (품질)기준 제고

- 베트남 사업자 등록제도 개혁 지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추구

사례 - 아르메니아 섬유방직산업 개발 지원

환경 보호 

(safeguarding)

자원효율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산업 생산활동

사례 - 자원효율적ㆍ청정 생산 프로그램(RECP)

- 에코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s) 구축 지원

- 아프리카 기후관련(climate-sensitive) 사업개발 지원

- 케냐 차 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지원

생산활동에 청정에너지 활용(접근성) 제고

사례 - 지속가능 산업개발을 위한 소수력발전 제공

- 글로벌 청정기술 혁신 프로그램(GCIP)

다자 환경협약 이행

사례 - 몬트리올 협정(오존 유해물질 배출방지) 이행 지원

- 스톡홀름 협약(유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이행 지원

- 미나마타 협약(수은 배출방지) 이행 지원

지식ㆍ제도 강화

- 국제ㆍ지역ㆍ국가단위 협력을 통한 지식공유와 제도개선

범분야 서비스

- 순환경제, 녹색산업, 양성평등과 여성권위 신장, 산업정책 자문ㆍ연구ㆍ통계, 파트너십, 표준구축 

및 이행, 기술협력

자료: UNIDO(2017b); UNIDO(2018)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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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전략분야 중 ‘경제분야 경쟁력 확보’ 활동은 개도국 기업을 글로벌가치사

슬에 연결하여 이들에게 국제무역의 혜택, 즉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 자본과 

기술, FDI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설정된 것으로, 개도국 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와 특히 관련이 높다. 추진 활동은 크게 △ SME 개발, 투자·기술 확대 △ 경

쟁력 있는 무역역량과 기업 책무성 추구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추

구로 구분할 수 있다.83) 

UNIDO는 개도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SME) 발전을 무역을 

통한 개발효과 도출에 핵심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경쟁력 확보에 가

장 필요한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지원활동으로는 기업·산업 인프라

의 개선과 현대화, 기술·혁신 투자, 중소산업 클러스터 지원, 수출 컨소시엄 구

축 및 지원이 제시되었다. 기업·산업 인프라 개선 활동으로는 산업 개선 및 현

대화 프로그램(IUMP: Industrial Upgrading and Modernization 

Programme)이 대표적인데, 기기나 설비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개선뿐만 아

니라 신기술이나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활동 또한 포함된다. 기술·혁신 

투자 관련 활동으로는 FDI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경쟁력, 기업환경, 업그레

이딩(CBU: Competitiveness, Business environment and Upgrading)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신기술과 혁신 활동의 원활한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로 고립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생산양식이 비효율적

이며 새로운 노하우와 기술 도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개도국 기업들을 산업별로 

연계시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외부 충격에도 산업단위의 대응이 가능해져 충

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중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있다. 유사한 논리로 컨소

시엄을 구축하여 수출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제도와 규제환경을 유도하고 관계

자를 훈련시키는 SME 수출 컨소시엄 구축 활동 또한 추진한다. 

그밖에도 최근 국제무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과 품질·안전·환

경 표준이행과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역량과 기업 책무성 배양을 강

83) UNIDO(2018), p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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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여기에는 국제 표준 또는 기준이행 지원, 품질·검사 인프라 확충 등

의 활동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개도국 또는 신흥경제국에서 기업

가 정신을 추구하여 창업을 늘리고, 산업의 다양화와 일자리 시장에 진입이 어

려운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나. 지원 프로그램

1) 산업 개선·현대화 프로그램(IUMP)

IUMP(Industrial Upgrading and Modernization Programme)는 

UNIDO의 대표적 SME 지원 활동으로서 물리적·비물리적 생산 인프라의 개선

을 추구한다. 많은 개도국 SME는 관리역량 미흡, 사업운영과 생산주기에 대한 

지식 부족, 열악한 기술력과 금융서비스 등의 제약요인을 겪으며, 이러한 제약

으로 인해 생산역량 확대가 어렵고 국내외 무역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에도 대

응이 어렵다.84) IUMP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자 사업환경(정책·제도), 

관련 기구·협회, 그리고 기업을 지원한다. IUMP는 특히 무계획적·산발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SME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성과 도출이 어려우므로 사업환

경 개선과 기업, 기구, 전문가, 협회 등의 제도적 기반이 함께 성장해야 함을 강

조한다.85) 따라서 정책·제도를 포함하는 사업환경 개선과 기업의 역량 강화,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며 각 주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

구·전문가·협회 등의 산업 서비스 분야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84) UNIDO(2013b), p. 4.

85)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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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IUMP의 통합접근법 및 지원활동

정책지원, 제도조직 체계

경쟁력 분석 등 연구

재정·비재정적 인센티브

기술지원, 사업자문기관

국내 전문가

재정기관, 전문가협회

생산기술, 자원효율성

마케팅 전략, 인적자원,

재정관리 우수사례

품질관리

자료: UNIDO(2013b), p. 9.

첫 번째로 언급된 우호적인 사업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제도체계, 경쟁

력 분석,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 국내 제도적 역량과 관련된 지원활동이 이루어

진다.86) 여기에는 산업 개선·현대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개발정책 또는 

전략에 포함하는 정책적 지원과 민간부문과 산업개발에 우호적인 제도·재정체

계를 마련하거나 기존 체계를 정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우선순위 

산업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경쟁력 분석이나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개발, 그리고 담당 부처나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량

을 강화하는 활동도 언급되었다.

IUMP의 두 번째 접근분야는 SME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산업지원서비스 양

성이다.87) 여기에는 SME의 수요 대비 국내 산업지원서비스 분야의 품질을 검

토 및 평가하고 제공서비스의 범주를 확대하거나, 산업 컨설팅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의 기술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방법론

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더불어 산학연의 연계를 확대하여 기업의 R&D, 

상품,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6) Ibid., p. 10.

87)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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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UMP는 기업에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공급역량, 즉 기업

의 성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기업성과 강화 활동으로는 기업 경쟁력, 상품시장, 

관리역량, 품질역량(에너지효율, 환경기준 등), 재정역량 등을 총괄적으로 분

석하는 전략분석 지원과, SME의 비교우위,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업그레

이딩 전략 마련, 재정조달 계획 지원, 이행과 모니터링 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사업 대상지역은 초기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카메룬,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차 쿠바, 시리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등 

전 세계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시작된 탄자니아 산업 업그레이딩·현대화 프로그램은 탄자니아 제

조업 부문의 공급역량과 현지 가공상품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사례로 ‘기업성과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IUMP의 통합접근 방식

을 추구하기 위해 산업지원기구와 기업공동체(협회 등)의 역량 강화 또한 지원

하였다. 탄자니아 산업·무역투자부, 농업부, 농수산부 등과의 초기 협의 결과 

낙농, 식용유, 과채·양곡 생산 및 포장 분야가 중점지원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사업·기술 지원서비스 센터 구축, 기술·경영 도구 및 기구를 

보유한 탄자니아 업그레이딩부서(Upgrading Unit Tanzania) 개설, 해당 분

야의 SME를 대상으로 개선절차 계획 진단 및 지도, 우선순위 SME 지원(향후 

컨소시엄 구축)이 이루어졌다.88) UNIDO의 탄자니아 국가협력프로그램

(Country Programme)89) 일환으로 추진된 탄자니아 IUMP에는 UNIDO와 

One UN Fund의 재원 190만 달러가 제공되었으며, 파일럿 성격으로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졌다.90)

아르메니아에서는 2015년부터 8개의 의류기업을 연합시켜 브랜드를 구축

88) UNIDO(2016b), p. 5.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부록 참고.

89) UNIDO의 탄자니아 국가협력프로그램은 산업정책 이행, SME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와 환경관리

를 중점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IUMP는 SME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다(UNIDO 2016b, p. 4).

90) UNIDO(2016b),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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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들의 설비·기술 현대화와 국내외 시장접근을 지원하는 산업개선·현대

화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아르메니아는 구소련연방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경

공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대 초 구소련에서 독립하

면서 주요 수출시장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 고용의 약 4분의 1을 차지

하였던 경공업 분야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91) UNIDO의 아르메니아 

IUMP는 아르메니아의 의류방직(경공업) 분야 전통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들

의 국내외 경쟁력과 시장접근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었으며, 2015년 시작된 1

차 사업에 이어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92) 2차 사업에서는 의류기업 6개

와 제화 생산기업 10개가 지원대상에 추가되었다.93) 주로 기술협력으로 이루

어지며 국제·현지 전문가를 파견하여 대상 기업에 상품 디자인, 개발, 품질관

리, 생산계획 수립, 법제 대응, 인적자원 관리, 재정, 마케팅, 네트워킹, 커뮤니

케이션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였다. UNIDO가 

설립한 현지 전문교육 기관(Atex-Burgo Fashion School)에서 상품 디자인

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도안제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기회 또한 제공하

였다. 아르메니아 IUMP가 지원한 8개 의류기업의 연합브랜드 ‘5900 BC’는 

450여 명(2017년 기준)을 고용하는 중견 의류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가을부터 컬렉션을 발표하고 전시회 등에 참가하면서 지역가치사슬에 참여하

고 있다.94) 실제로 UNIDO IUMP의 수혜기업은 러시아 대형 소매기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러시아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력활동(collaboration)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아르메니아 의류산업 지원사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와 기술의 현대

화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UNIDO의 또 다른 산업지원 유형인 기업정신 배양

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평가된다. 즉 소규모로 운영되어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91) OECD/WTO(2017b). 약 15만 명에 달하였던 의류산업 일자리는 현재 약 3,500명으로 감소하였다. 

92) UNIDO(2014). 

93) UNIDO(2018). 

94) OECD/WTO(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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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상품을 제작해온 기업들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배양하여 

이들이 상품을 개선하고 시장을 확대하여 권역 및 국제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UNIDO가 이행기구로 활동하였으나 비전통적 공여국인 

러시아가 재원을 제공하고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의류 브랜드가 주로 러시아 지

역에 상품을 제공하였다는 점 또한 눈에 띈다. 

표 4-7. UNIDO IUMP 지원사례 요약(탄자니아, 아르메니아)

사례 탄자니아 IUMP 아르메니아 IUMP

중점활동
- SME 지원(기업성과 강화, 산업지원서비

스 양성)

- SME 지원(기업성과 강화)

- 기업가정신 추구

목적

- 산업 생산경쟁력 강화 추구

- 생산품의 질적ㆍ양적 개선

- SME의 국내외 시장 접근 추진

- 산업지원기구(ISO)의 제도 및 기술 역량 

개선, 지역기업에 업그레이딩 서비스 전달

촉진

- 기업 공동체 역량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

의 기술ㆍ경영 변화를 관찰하고 적응하도

록 지원

- 직물/의류/제화/피혁 상품 생산 SME의 

설비ㆍ기술 현대화와 시장접근 개선

기대성과

- 탄자니아 민간 제조업 SME의 생산 및 

경영 기술을 개선하고 지역 및 수출 시

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 탄자니아 제조업 SME에 현지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산업 업그레이딩과 기업 경

쟁력 관련 선행사례 제공)

- 탄자니아 업그레이딩부서(UUT) 개설, 기

능을 강화하여 사업종료 후 기업성과 강

화와 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물/의류/제화/피혁 생산 중소기업의 생

산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ㆍ지역 시장에 

전략적 입지 구축

- 디자인, 모델링, 상품 마케팅, 경쟁력 강화, 

수출촉진 관련 국내 기관ㆍ전문가 양성

- 국내 직물/의류/제화/피혁 상품 생산자와 

기술 전문기관 간 협력체(파트너십, 네트

워크 등)를 구축하여 수출역량과 지역가

치ㆍ공급사슬을 강화

자료: UNIDO(2013c); UNIDO(2014); UNIDO(2017a)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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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기업등록제도 개선 활동

UNIDO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중소기업 개선·현대화 프로그램, 기업

가정신 추구) 외에도 해당 국가의 법·제도적 기반, 즉 공공부문에 자문을 제공

하여 무역역량을 강화하기도 한다. 베트남 기업등록제도 개선 활동은 기업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국가단위로 통일된 기업등록

부를 구축하여 베트남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사례이다. UNIDO 외

에도 노르웨이(Norad)와 스위스(SECO)가 참여하였으며 총 1,27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95) 2006년 사업 준비단계가 시작되어 2011년 12월까지 1차 사업

이 이루어진 후 2013년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하였다.96) 직접적인 지원대상은 베

트남 계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2010년 수

립된 산하기관 기업등록단(ABR: Agency for Business Registration)이다.

1차 사업은 크게 등록시스템 구축(1단계)과 이 시스템에 대한 전국적 접근을 

확보하는 활동(2단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이루어진 2차 사업은 베트남 전

체 지역단위(64개)에서 국가기업등록제도(NBRS)를 활용한 재무제표 작성 시

스템 구축(3단계)을 지원하였다.97) UNIDO는 정책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

하여 NBRS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1차 사업의 성과로 베트남 전역에서 원격(인

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국가단위 기업등록부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로 기업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 평균 5일에서 3일로 감소하였고 연간 자본 350

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기업체 약 10만 개가 시스템에 등록되었다.98) 그밖에도 

1차 사업은 기업등록과 관련된 법적 문서 작성을 지원하여 법제도 발전과 

NBRS의 물리적·비물리적 설비 조달, 운영체계 개발·이행에도 기여했다고 평

가된다.99) 

95) UNIDO(2013a), p. 10.

96) UNIDO(2011), pp. 16-18.

97) Ibid., p. 17.

98) UNIDO(2018), p. 18,

99) UNIDO(201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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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은 기업등록부에 접속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세금코드, 기타 

통계정보 등)를 구체화하고, 국영기업과 특별산업 또는 수출단지에 위치한 기

업으로까지 등록부에 포함할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부 투자자

들에게 보다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

하고,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무역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00) 

그림 4-13. 베트남 기업등록제도 개선활동 단계별 요소

자료: UNIDO(2011), p. 17 토대로 저자 번역.

이 장에서는 양자공여국 중 무역분야 주요 공여국으로 알려진 독일 BMZ와 

미국 USAID, 그리고 작은 규모이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지

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스위스 SECO의 지원전략과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개도국 산업발전에 특화한 UN 산업개

발기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공여국 기관·기구들은 무역지원과 관

련된 전략서를 개발하여 일관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으며, 

100) UNIDO(2018), p. 18.

1단계 : 국가 통합 기업 등록부
구축

2단계 :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국적 접근 확보

3단계 : 보고기준에 따라 
재무정보 전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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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도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병목요인을 고민하고, 자국이 가진 장점 

또는 특징을 활용하여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

하였다. 앞서 분석한 독일 BMZ와 미국 USAID, 스위스 SECO, UNIDO의 지

원전략과, 지원사례, 그리고 기관별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주요 공여국ㆍ기관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특징

독일 BMZ

전략서
Free and Fair Trade as a Driver for Development – The German Strategy for 

Aid for Trade(2017)

GVC 

관련 

지원

분야
품질관련 인프라 개선, 생산관련 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개도국 GVC 참

여 추구

사례

1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용(E4D 프로그램)

-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빈곤계층의 가치사슬 참여 지원

-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 및 생산성 개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업(근무)환경 구축

2

develoPPP.de

- 개도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재정ㆍ기술지원을 제공하여 개도국 

소기업의 생산ㆍ품질 역량 개발

기타 

특징

-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추구

- BMZ 내, 무역지원 담당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부서 협력

미국 USAID

전략서 Policy for Trade Capacity Building(2016)

GVC 

관련 

지원

분야
경제적 대응성 증진: 다양화 추구, 노동집약적 분야 개발,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 

기준 부합 지원, 민간참여 증진, 무역특혜제도 활용, 제도 재건 활용

사례

1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

- 개도국 농업 참여자들의 시장과 무역 접근성 확대 지원

- 이니셔티브 활동이므로 생산성 개선, 품질 관련 인프라 지원 등 GVC의 다

단계(접근~업그레이딩)에 걸치는 세부활동을 포함

2

지역경제성장프로젝트(REG)

- 동유럽 지역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추구

- 사업환경 개선과 기업훈련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구

축을 사업요소로 포함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135

 표 4-8. 계속

미국 USAID

기타 

특징

- 농산품의 생산성 개선에서부터 통관원활화, 무역협약, 서비스산업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

의 활동을 아우름.

- 주요 공여국인만큼 농업분야 GVC 관련 많은 지원을 제공하며, 여기에 원조(USAID) 및 

비원조기구(농무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MCC, OPIC, 봉사단 등) 협력

스위스 SECO

전략서
2017-2020 SECO 경제협력ㆍ개발전략 성과프레임워크/

대베트남 경제협력ㆍ발전 전략 2017-2020

GVC 

관련 

지원

분야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증진/

경쟁력있고 자원효율적인 민간기업 구현

사례

1

중소기업 무역지원 서비스 강화

- 3개 지역(하이퐁, 다낭, 컨터)의 무역기관 서비스역량 강화 지원

- 주요 지역별 거점기관의 역량 확충으로 해당지역 기업에 무역관련 서비스 제공

2

스위스 수입촉진 프로그램(SIPPO)

- 베트남 수출관련 기구(산업협회, 무역진흥기관, 상공회의소, 기업 등)에 능력

배양, 정보제공, 네트워킹ㆍ설명회 개최 등으로 목재ㆍ직물ㆍ천연원료 분야의 

베트남 우수 상품을 스위스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역량 강화

3

바이오트레이드 프로젝트

- 베트남에 풍부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무역 추구(가치사슬 개발, 서비스 

지원, 무역촉진 지원 등)

기타 

특징

-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나 UNIDO, UNCTA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원의 효

율성 추구

UNIDO

전략서 UNIDO 중장기 전략분야

GVC 

관련 

지원

분야
경제분야 경쟁력 확보: SME 개발과 투자ㆍ기술 확대, 무역약량과 기업 책무성 추

구, 기업가정신 추구

사례

1

산업 개선ㆍ현대화 프로그램(IUMP)

- 사업환경 마련과 산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 경쟁력 제고를 균형적으로 추구

하여 제도와 무역서비스, 기업의 동반성장 추구

2

베트남 기업등록제도 개선 활동

- 제도관련 재정ㆍ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온라인 기업등록부 구축 지원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등록 관련 법제도 발전

을 유도하고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기타 

특징

-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무

역제도 지원, 무역서비스 강화, 산업별 클러스터 개발 등 활동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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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4장에서 검토한 타 공여기관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무역을 

위한 개발, 또는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와 이것이 경제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영

향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GVC와 개도국 경제수준 개선의 연

관성은 아직까지 강조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도국 생산자 또는 기업들의 GVC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개발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활동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지난 5년간(2012~16년) 우리나라의 AfT 중 GVC 지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생산역량 구축101) 지원금액은 1억 3,035만 달러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AfT의 5%, 우리나라 총 ODA의 2%에 불과한 규모이다. 지원유형은 

69.2%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KSP 정책자문 활동이 포함된 기

타 기술지원과 봉사단 파견이 각각 14%와 10.7%로 그 뒤를 이었다. 개도국 청

년·공무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장학·연수 프로그램은 4.6%를 차지했다.102)

 
표 5-1.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지원사업(2012~16년)

지원유형 합계(백만 달러) 건수 비중(합계 기준)

프로젝트 지원 90.19 145 69.2%

기타 기술지원(KSP 포함) 18.23 302 14.0%

공여국 전문가 파견 13.91 304 10.7%

장학ㆍ연수 프로그램 6.02 107 4.6%

기타 2.00 15 1.5%

총합계 130.35 873 100%

주: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2012~16년 우리나라가 보고한 ODA 활동 중 무역관련 개발(Trade Development) 
활동에 해당하는(마커 1 또는 2) 사업을 1차적으로 분류, ‘생산역량 구축(production capacity building)’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을 2차적으로 분류함; 연도별 각각 보고된 동일사업은 집계의 편의상 별도의 건으로 간주함.

자료: OECD Stats Database 토대로 저자 작성.

101) OECD DAC은 ‘무역을 위한 지원(AfT)’ 활동을 크게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해당하는 

코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① 무역정책 및 제도에 대한 기술지원 ② 경제 인프라 ③ 생산역량구축 

④ 무역관련 조정 ⑤ 기타이다. 다섯 개의 분야 모두 개도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와 상당 수준 관련

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원 사례로는 앞서 검토한 주요 공여국·기관의 지원사례와 가장 유사한 ③ 생

산역량 구축 지원활동을 추출하였다. 

102) 생산역량 구축사업 리스트는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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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경

쟁력을 강화하거나(콜롬비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우간다) 일

부 사례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제한적이며, 

다수의 지원사례가 경제작물(약초, 버섯, 화훼 등)의 생산성 개선과 판로를 개

척하는 농촌지역 소득증대 활동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지난 5년 우리나라가 

지원한 개도국의 생산역량 지원활동은 대개 기존보다 많은 1차 상품, 즉 GVC 

전방에 위치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생산자들이 상품을 지역 또는 

국제 가치사슬과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GVC 관련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고부가가치 농작물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지원한 ‘네팔 약초산업 시장참여를 통

한 서부산간 무구훔라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이 한 사례이다. 굿네이버스

가 이행기구로 참여한 이 사업은 카트만두에서 600여 km 떨어진 빈곤지역(무

구와 훔라 산간)이 가진 약초산업 잠재력을 발굴하고 안정적 판매망을 설립하

여,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확대와 해외수출을 도모한 사례이다.103)  KOICA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이용한 산업 개발을 위

해서는 해당 산업(약용식물 산업) 외에도 관련 산업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점과, 시장 접근성과 유통망 또는 투자의 연관성 등, 가치사슬 부재에 따

른 문제점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생산단계-유통-판매’의 가치사슬에 따른 접근을 추구한104) 활동이

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시작된 콜롬비아 중소기업 역량 강화사업은 클러스터 접근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일

103) 2012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에 비전 공유 ∆ (2단계) 유통 공급망 설립,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안정적 판매망 설립 ∆ ( 3단

계)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전반적인 시장 확대 

및 수출. 

104) KOICA(201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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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창출해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 사례이다.105) 콜

롬비아는 전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0%에 불과하며 전체 민간기업

의 약 96%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부분(92.6%)이 자산 160만 달러 이하, 고용자 

5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다.106) 중소기업은 통계구축 미비, 가족 소유의 구

조, 낮은 혁신능력, IT 기술의 낮은 활용도, 금융기관 접근성의 어려움, 제품 마

케팅 기술 미미,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공공구매 참여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

며, 따라서 콜롬비아 정부는 소기업들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

움을 해소하고자 했다.107)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KOICA의 산

업 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콜롬비아의 3개 주요 제조

업 지역별 유망 클러스터를 시범 설정하고108) 이와 관련된 정책 자문과 연수·

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였다(표 5-2 참고).  

 
표 5-2. KOICA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

구 분 활동내용 투입내용 

[1단계]

콜롬비아 클러스터 정책 

수립 및 실행역량 강화

￮ 3개 지역ㆍ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실행전략 및 시범사업 실행계획 

컨설팅

￮ 한국 산업클러스터 개발경험 및 

노하우 공유

￮ 한국 분야별 전문가 파견 - 현지

전문가 지원

￮ 콜롬비아 관리자급 공무원 초청 

연수

￮ 산업클러스터 관련 콜롬비아 관

계자 교육

[2단계]

3개 지역 산업클러스터 시

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과 

클러스터운영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별 클러스터 시범사업 실행

(3개 지역)

￮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운영 기

술자문

￮ 지역별 시범사업 프로그램 추진

(3개 지역)

￮ 한국 산업클러스터 실무 전문가 

파견

자료: KOICA(2012), p. 13 표.

105) KOICA(2012), p. 1.

106) Ibid., p. 4.

107) Ibid., p. 5.

108)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콜롬비아 제2의 도시로 안티오키아주에 위치한 메데

진은 전기에너지, 그리고 깔리-바예 데 까우까 지역은 사탕수수 등 풍부한 천연원자재를 토대로 하는 

식품가공업을 중점 클러스터 산업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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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GVC 관련 지원의 특징

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ODA 정책과 추진전략에 무

역에 특화한 전략, 즉 AfT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여전히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험과 강

점에 기초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필

요성만 수차례 제기된 채 전략 수립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fT 상위 공

여국이라는 위치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109) 또한 우리나라 AfT의 3분의 2 

이상은 경제인프라 관련 지원이며, GVC와 관련된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

은 24% 정도로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4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나라 AfT의 목표 설정과 함께 AfT의 세부 범주별(경제인프라, 생산역량 구축, 

무역관련 정책 및 조정) 추진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는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도국의 GVC 참여와 관련하여 AfT 범

주 중 생산역량 구축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4장에서 검토한 타 공여기관들은 무역분야 정책문서 또는 전략서를 작성하

여 이를 토대로 일관된 GVC 참여역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

분야 정책문서·전략서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며 개도국 중

소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한다. 첫 번째는 개도국의 지역 또는 국제 무역, 더 

나아가서는 GVC 참여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특히 개도국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기업의 지역·국제 무역 

참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109)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다음으로 AfT 규모가 큰 상위 공여국이다. DAC 회원국별 

AfT 규모는 [부록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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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또한 표준인증 지원이나 생산성 개선,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원 등 

개도국의 GVC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OECD DAC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선 공여국 사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이들의 국제무역 참여가 가져오는 경제성장 혜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제약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관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앞 장에서 확인하였다시피 GVC 

단계(진입-통합-고도화)별로 달라지는 기업의 역량과 무역의 범분야 성격을 고

려할 때, 개도국의 GVC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은 국가별·산업별 제약요인을 충

분히 검토하여 국가와 산업별로 지원활동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기업과 산업, 국가 전체적으로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

해서 지속적인 생산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생산역량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품질과 표준을 충

족시키는 것이며, 업그레이딩 단계까지 감안한다면, 단순 부품 조립을 넘어서

는 기술역량을 포함한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기술이전 또는 연수에 대한 요청을 

했다. 또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품질에 도달하기 위해 들어간 노력의 대가를 공유하면서 

ODA 공여기관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4장에서 살펴본 독일은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과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개도국 기업의 역내 또는 국제 무역 참여를 독려한다. 품질 관련 인프라는 경제

인프라만큼이나 GVC 참여에 중요한 조건이며 시험·인증 수행역량을 제고하

는 활동뿐만 아니라 시험·인증 기구의 제작, 검량, 연구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현지의 협회 또는 연구소를 지원하는 활동까지 수행한다. 생산역량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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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직업훈련 등 연수·교육 활동 외에도 노동자의 인권, 작업장 환경·사회 

기준 개선 등 생산역량의 질적 개선 활동 또한 포함되어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독일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최근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인권,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고려를 생산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사업들이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면, 

KOICA ‘인도네시아 섬유 품질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의 목표는 

인도네시아 제2 수출산업인 섬유제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국제시장 접근성 

향상으로, 인도네시아 섬유센터가 국제표준 역량을 갖추도록 기자재를 제공하

고 전문가 파견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KOICA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도 협

력하여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관련 장기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전역의 개도국 표준기관 기술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의 국내연수를 통해 

국가표준제도 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정밀측정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 기술자

들의 표준 전문성을 육성한다.11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기업, 대학, 연구

소,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에 산업관련 시설·기자재 제공과 기술협

력·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있지만,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과

정에서 개도국의 관련 산업과 협력하면서 기술협력 성격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KIAT의 지원활동은 우리나라 기업 또는 전문가가 개

도국 산업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

력대상국의 기술·생산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개도국 GVC 참여 확대를 가

져올 수 있는 지원사례로 평가된다. 동 사업은 ∆ 건축물·장치·시스템을 포함

하여 협력대상국의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하는 프로젝트형 사업 ∆ ODA 프로젝트 발굴(사전기획)을 지원하는 산업개발

협력 기획 ∆ 기술전문가 그룹이 개도국 생산현장에 방문하여 애로기술을 진단

110) 서상욱(2011), pp.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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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결방안을 지도하는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TASK)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5-3 참고).111) 

 

표 5-3. KIAT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프로

젝트

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우즈벡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섬유기계ㆍ

원단제조ㆍ의류기업의 생산ㆍ수출거점을 구축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

베트남과의 트랙터 공공 개량연구 및 시범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농기

계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

우즈벡 농기계 

R&D센터 조성

농기계 부속작업기(파종기, 이앙기 등) 개량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

콜롬비아 하수처리 

실증단지 구축

콜롬비아 하수처리율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우리 수처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발판을 마련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에티오피아 섬유ㆍ의류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섬유기

계ㆍ원단제조ㆍ의류기업의 생산 및 대 유럽ㆍ북미 수출거점을 구축

산업개발협력기획 자유 공모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지정 공모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 pp. 1~2.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문했던 한 기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기업 또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관과의 연결을 원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기업

이 GVC 고도화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개도국 전반 그리고 모든 

수준의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KIAT의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과 수원국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효과를 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미국 사례로 검토한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와 같이 빈곤과 기아 

감소라는 최상위 목표하에서 개도국 농업분야 생산자들의 국제무역 참여를 하

위목표로 설정하고 GVC 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

111) 2018년 총 사업 규모는 136억 6,7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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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에는 KOICA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이 

있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SDGs 세부 목표

와 연계하여 개도국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112) 예를 들면, SDG1 빈곤

퇴치, SDG2 기아 근절, SDG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이행 계획에 GVC 관

련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다.113) 

스위스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GVC 참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가치사슬의 강화와 중소기업

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SECO의 대베트남 전략문서

는 낮은 생산성과 인력부족,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무역구조가 베트남 중소

기업의 GVC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 3장의 분

석과 연결된다. 

국제기구 UNIDO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중장기 전략분야로 설정

하고 이들의 생산성과 무역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양자·다자 지원을 결합하고, 양자기구

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클러스터 형성, 컨소시엄 구축활동을 추진하

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 역시 비교적 작은 예산규모(사업

별 천만 달러 이하)를 고려하여 UNIDO와 협력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UNIDO, ILO 등에 제공하는 다자성 양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GVC 참여 지

원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에서 비용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비용절감을 위해 

ICT가 활용될 수 있다. ICT는 그 자체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가

치사슬 분야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 또는 기업이 국제 또는 지역가치사슬에 참

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ICT 관련 기술전수에 특화하여, ICT를 

112) 우리나라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SDGs 세부목표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13) 그러나 AfT 관련 주관기관 또는 적어도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46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활용한 GVC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ICT는 가격비교, 재고량 확인, 기업등록 

등의 관리활동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쟁력과도 연계된다. NIPA의 글로벌 ICT 기업육성 활동은 전문가 파견 및 초

청연수를 통해 항만·물류 IT 과정, 정보보호 정책·기술 과정과 같이 기업의 생

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ICT 교육활동과 글로벌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과정 등 ICT GVC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도국 기업의 역량개선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3장에서는 GVC 고도화 문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해 베트남 전자

산업과 식품산업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

하는 한편,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진단했다. GVC 참여지수 분석으로부

터 베트남의 GVC 참여 정도가 높지만 각 산업별 특징과 한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산업의 경우 수출 중 외국산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적

인 가공무역 형태를 띠고 있어 베트남 내 부품소재 분야와의 가치사슬 연결은 

매우 취약하다. 이는 전자 부품소재 분야가 대체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기반하

고 있는 반면, 부품소재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이 높아 진입장벽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제품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함양이 베트남 

전자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식품산업의 경우 베트남 수

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자산업에 비해 GVC 참여 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자산업과는 반대로 국내 조달 등을 통한 국내 가치

사슬 형성은 좀 더 발달되어 있지만, 외국기업들과의 관계 심화를 통한 GVC 

참여 확대를 통해 품질 및 마케팅 활동 등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산업적 특성이 기업규모별 특성보다 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차별적이어야 하며 이는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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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

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산업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대기업 간 

관계에 대한 규율 및 수출 관련 정책이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산업의 

경우 베트남 하도급 기업과 해외의 원청기업 간 관계에 대한 규율과 국내 중소

기업-대기업 간 연계심화 정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장의 분석으로부터 장기간의 공급-거래 계약기간을 통해 거래의 안정

화와 거래관계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기업간 기술이전을 도울 수 있는 정책개

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기업과의 관계를 통한 기

술이전 확대가 기대되므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중소기업과 해외 원청기업 간 기술차이가 크지만 하도급 관계에

서는 상류의 품질 개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자간 공급-구매 관계에 투자할 

동기가 크다. 이는 단지 무역진흥정책이나 금융정책 이외에 중소기업의 기술역

량 강화에도 지원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식품산업의 경우 국내

기업 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국내기업간 협력이 더 긴밀하기 때문

일 수도 있지만 해외 거래처가 기술이전을 꺼리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확인과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식품산업의 경우 한국의 수입정책을 통한 지원이 

가장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며 전자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차별적 정

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의 경우 일본의 대베트남 정책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움직임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독일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특징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창

출하였다는 점이다. 독일 BMZ는 영리기업을 포함하는 민간부문 협력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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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활용하며, 개도국에서 이윤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에 

재정·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요소로 국제협력의 가치, 즉 상생

의 가치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기업 스스로 개

도국 중소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사례로 언급된 develoPPP.de 프

로그램은 개도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EU 기업에 재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현지 사업운영을 지원하는데, 반드시 1개의 개발협력 전문기관(DEG, GIZ, 

Sequa)과 협력하도록 하여 사업에 개발협력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협력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사업 참여당사자 간의 자생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은 개도국의 SDGs 달성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에 동시에 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추구가 주된 목표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 개도국 저

소득층에 특화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국내외 판매, 유통, 마케팅 지원 등의 사

업들이 IBS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연구진은 베트남 현지조사에서는 IBS 사업

으로 추진되는 ‘수공예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정보격차문제 해결과 근로소

득증대를 위한 ICT 적정기술 비즈니스 환경조성 사업’, ‘유통산업 상생발전역

량 강화사업’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중 베트남 수공예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메가존,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참여하

는 사업이 본 연구와 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라 성과

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만한 디자인 역량 향상을 지원

하고,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메가존) 사업내용은 향후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상품에 적용가능한 방식으로 기대가 된다. 다만 SECO 면담에서 스

위스가 이미 수년 전에 수공예생산자협회 결성을 지원한 실적을 확인하게 되었

는데, 사업개발 과정에서 타 공여국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KOTRA는 글로벌 CSR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수출 및 GVC 참여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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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고 있다. KOTRA의 글로벌 CSR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

은 네 가지 유형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 유형 B) 해외 기술·경영학

교 운영, 유형 C) 상생가치 창출형 CSV, 유형 D)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이 

협력대상국의 GVC 참여 지원과 관련이 있다(표 5-4 참고). 해외 기술·경영학

교는 협력대상국에 기술과 경영 지식을 전수하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상생가치 창출형 활동은 현지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현지 참

여자들의 역량 구축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유휴장비 이전사업은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현지 담당자들에게 산업표준이나 적합성 체계 등 국제수준의 기준·

검증기술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표 5-4. KOTRA 글로벌 CSR 사업

유형 주요내용

A

자사 

제품･서비스 

체험형

우리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

나 소비자가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의료기기 생산 기업인 I사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위치한 칠레 국립병원에 

자사 제품을 기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약 23만 달러 규모의 혈당측정기 

수출에 성공

B

해외 

기술ㆍ경영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ㆍ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하고, 발주처 및 

구매처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시장 개척에 기여

* K 공사는 이집트 교통부에 한국의 철도 현대화 및 철도사업 경영 노하우

를 전수하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이집트 공공입찰 참여자격 획득

C
상생가치 

창출형 CSV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 K사는 몽골에 지속가능한 캐시미어 생산법 및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자사 제

품의 원재료를 확보하고 서브브랜드로 창업된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도 지원

D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한국의 시험인증(연구개발)･제품생산･공공 서비스 분야의 운영 경험과 장비

를 신흥국에 제공하여 국내기관과의 협업 지원 및 우리나라의 산업표준, 적

합성 체계, 연구성과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

* K공사는 유휴장비를 라오스 전력청에 이전하고 변전교육관 건립을 지원하

여 현지 전력시장 진출 기반 마련

자료: 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 검색일: 2018. 10. 30), ‘글로벌 CSR 사업 소개’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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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IBS 사업과 KOTRA 글로벌 CSR 사업, 그리고 가.절에서 다룬 

KIAT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모두 우리 기업과 개도국 현지 기업을 연계

하여 우리 기업 진출과 동시에 현지 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GVC는 민간의 영역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내에서는 기

업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개도국 현지에서는 수원국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114) 현지 협회 등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을 연계하거나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현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이다.115)  

특히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에는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감소와 같은  단

순한 지원정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소득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GVC 고도화를 돕는 정책이다. 물론 이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자국 기업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수원국 기업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고도화

를 지원하려는 공여국에 큰 고민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여국 기업과 개도국 기

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근간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역량 제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만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원국 정부의 무역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다.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하는 것은 선진국, 개도국 모

두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중소기업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

114)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VIDS 인터뷰, 2018. 7, 베트남 하노이). 

115) 연구진이 방문한 LED 생산기업 랑동(RangDong)은 우리나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협력기업을 찾고 

있었으며,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습득할 방법이 없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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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국 내 금융시장의 접근성, 무역 관련 제도나 정책 등 경제시스템 전반의 

성숙도나 정부의 역량과 관련 있는 제약요인과 같은 기업 외적인 요인이 선진

국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USAID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도국의 국제무역 시스템 참여를 지

원하는 차원에서 수원국 정부의 지역무역협정 이행 지원, 무역원활화 관련 제

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나 농업 생산자

의 생산역량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역량 역시 GVC 참여 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은 OECD DAC 회원국 중 무역관련 정책 및 조

정 분야 지원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DAC 회원국 전체 동 분야 지원금액 중 

30% 이상이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116)

우리나라는 지원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알려진 탄자니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117) KOICA 예산으로 관세청 유관기관인 

국가관세종합정보운영연합회(CUPIA)가 사업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였는데, 사

업 목표는 수출입 화물의 신속하고 투명한 관리와 위험 및 화물 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관세행정시스템 구축이다. CUPIA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관세종합정

보망을 운영하는 KTnet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상대

적으로 낮은 예산으로 개도국의 관세행정 시스템 선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ICT 기술우위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시스템을 개도국 

환경에 적절히 적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종종 제기하면서 위생검역

(SPS)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 문제는 연구진이 면담한 

베트남 현지 초콜릿 생산 기업 CEO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개도국과의 무역 불균형 이슈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116)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부록 참고. 

117) 이 사업은 2015년 OECD-WTO Aid for Trade Global Review 시 우리나라 대표 사례(case 

story)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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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외로 하더라도 개발협력정책과 통상정책 간 정책일관성 관점에서 현명한 접

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장 SPS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면, 협력대상국이 생산

한 상품(특히 농산물)이 우리나라 진입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

는 것이 한 방법이다. 무역관련 개발협력은 통상정책과 조화를 이뤄야만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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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의 산업 구조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미중소기업(MSMEs: micro-small- 

and-medium enterprises)은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민간부

문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개도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정책이 절대적

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나 정책 

수립에 혼선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베트남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2018년 중소기업 고용인 기준을 300

명 이하에서 20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전체 산업에서 고용인을 기준

으로 한 중소기업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  

부표 1. 중소기업의 정의: 베트남

(단위: 억 VND)

구분

미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No. 

Emp.

Total 

turnover
Capital

No. 

Emp.

Total 

turnover
Capital

No. 

Emp.

Total 

turnover
Capital

농수산, 

제조업 

및 건설

<=10 <= 3 <= 3 

More 

than 10 

to 100

More 

than 3 

to 50

More 

than 3 

to 20

More 

than 100 

to 200

More 

than 50 

to 200

More 

than 20 

to 100

유통 및 

서비스
<=10 <= 10 <= 3 

More 

than 10 

to 50

More 

than 3 

to 100

More 

than 3 

to 50

More 

than 50 

to 100

More 

than 100 

to 300

More 

than 50 

to 100

자료: The Government of Viet Nam(2009); The Government of Viet Nam(2018).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2011년까지 공포되었으므로 

2018년 이전 정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표 2]와 같다. 고용

인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기업 수에서 미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이상

이며, 그 중에서도 미소기업이 전체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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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 불과하다. 베트남의 민간부문은 대체로 미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소기업과 대기업에 고루 분포되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외국인투자가 반드시 대기업에 집중되

어 있지는 않다. 미소기업의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이 24%를 차지하고 있고, 

소기업이 가장 많은 47.4%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이 각각 8.6%와 20%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중소기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자본금 규모로 볼 경우에도 외투기업이 소기업과 중

견기업의 28.3%와 3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산업분야별 분포를 보면 유통 및 서비스 부문은 76% 이상이 미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산업분야에서도 미소기업과 소기업이 전체의 8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비중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

러한 사정은 자본금 규모로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도 기업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표 2. 2011년 베트남의 중소기업 분포

가) 2011년 중소기업 분포: 고용인 기준

(단위: 명, %)

구분
미소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216,732 66.8% 93,356 28.8% 6,853 2.1% 7,750 2.4%

기업형태별

국유기업 141 4.3% 1,309 40.1% 510 15.6% 1,305 40.0%

비국유기업 214,433 68.6% 87,772 28.1% 5,572 1.8% 4,639 1.5%

외국인투자기업 2,158 24.0% 4,275 47.4% 771 8.6% 1,806 20.0%

산업부문별

농수산임업 1681 50.8% 1,463 44.2% 53 1.6% 111 3.4%

제조 및 건설 48,103 47.5% 47,258 46.7% 2,054 2.0% 3,873 3.8%

유통 및 서비스 168,011 76.3% 43,572 19.8% 4,746 2.2% 3,766 1.7%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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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 계속

나) 2011년 중소기업 분포: 자본금 기준 (억VND)

(단위: 억 VND, %)

구분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총 기업 수(1000개 기업) 

및 비중 (%)
269.9 83.1% 39.421 12.1% 15.369 4.7%

기업형태별

국유기업 577 17.7% 969 29.7% 1719 52.6%

비국유기업 3 x 105 85.0% 35,654 11.4% 11,102 3.6%

외국인투자기업 2,548 28.3% 2,798 31.1% 3,664 40.7%

산업부문별

농수산임업 2,699 81.6% 414 12.5% 195 5.9%

제조 및 건설 82,746 81.7% 12,712 12.6% 5,830 5.8%

유통 및 서비스 2 x 105 83.8% 26,295 11.9% 9,344 4.2%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3).

 

 

2. GVC 참여지수

 

OECD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산업연관표 

(ICIOT: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을 구축하고 주요국의 GVC 

참여지수를 계산하여 공표하고 있다. OECD TiVA (Trade in Value Added) 

데이터베이스는 71개국(63개국, Rest of the World, 중국 및 멕시코의 경우 

가공무역 분야를 구분)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것으로 34개 산업을 포함한다. 현

재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무역에서 중간재의 구분은  

Bilateral Trade Database by Industry and End-Use Category 

(BTDIxE)에 기반한 것이다.118) 

OECD가 사용하는 GVC 참여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19) 

118) BTDIx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hu et al.(2011) 및 OECD(2012), pp. 24-26를 참고. 



부록•165

  






여기서 Ei는 i국가의 총수출을 나타내며, FVik는 i국 k산업 수출 중 외국산 

부가가치이며, IVik는 i국 k산업의 간접수출로, 제3국 수출 중 i국 k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외국산 부가가치와 간접수출 부가가치는 각각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여기서 i는 수출국, s는 수입국, t는 제3국, V는 총생산량의 부가가치 비중, 

B는 글로벌 레온티프 역행렬, E는 총수출이다.

GVC 위치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9) 계산식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Koopman et al.(2010), OECD(2012), 최낙균, 한진희(2012)를 

참고.

  Ln 


 L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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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프로젝트 예산 기간 주요 사업 파트너

목표 2: 경쟁력있고 자원효율적인 민간기업 구현

2.1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접근성 향상

1

분산적 무역 지원 서비스의 강화 

중소기업 수출업자 혹은 잠재적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 개발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주요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개선

332만 달러
2013~

2016

수혜자:

베트남무역진흥청

시행기관: 

베트남무역진흥청, 산업무

역부

2

지역 바이오트레이드 프로젝트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의 농촌인구 생계 향

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천연 소재 교역을 통

해 생물다양성 보존

490만 프랑
2017~

2020

수혜자: 

바이오트레이드 가치사슬

(tbd)

시행기관: 

헬베타스(Helvetas)

3

지속가능한 상품 공급망 주류화(IDH)

민관협력 및 민간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

증제도 도입(예: FSC, Rainforest Alliance)

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품 공급망으로 전환

3,000만 

프랑

(global)

2013~

2016

수혜자: 

코코아, 커피, 대두, 야자

유, 목화 생산 이해관계자

시행기관: 

IDH, 민간 부문 및 지역 

파트너 

4

더 나은 직장(Better Work)

직물분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국적 

공급망 참여 시 필요한 국내 및 국제규범 준

수를 위한 역량 강화

1,240만 

프랑

(global, of 

which 2 

Mio for VN)

2013~

2017

수혜자: 

참여기업 및 섬유 분야

시행기관: 

IFC/ILO

5

스위스 수입 촉진 프로그램(SIPPO)

역량 강화, 출판 및 유럽의 국제박람회를 통

한 수출촉진 활동 

1,970만 

프랑

(global)

2017~

2020

수혜자: 

SIPPO선정 기업

시행기관:

SwissContact

6

기업의 경쟁력 및 책임감 함양(SCORE)

우수한 노동 관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가

능성 증대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품질 및 생

1,270만 

프랑 

(global, 0.6 

2013~

2017

수혜자: 

중소기업 직원 및 관리자,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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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예산 기간 주요 사업 파트너

산성과 관련된 핵심적 이슈와 건강, 안전, 작

업환경, 사회적 대화 등과 같은 ILO의 주요 

관심분야간 관련성을 명확하게 함

Mio for 

VN)
시행기관: 

ILO, VCCI

2.2 자원 효율적 민간기업 구현

7

녹색신용신탁기금 

(Green Credit Trust Fund)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환경을 개선하는 투자는 일부를 상환

500만 달러
2007~

2017

수혜자: 

환경 개선에 투자한 회사

시행기관: 

Vietnam Cleaner 

Production Centre, 

Scotiabank(관리자) 

베트남 은행: ACB, VIB 

Techcombank

8

환경 및 사회(E&S) 위험 관리 프로그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및 필리핀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E&S 규범을 이행함으로

써 E&S 감사에 대한 성과를 높여 해외투자

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570만 달러 

(global 

budget, of 

which USD 

1.5 Mio 

for VN)

2012~

2017

수혜자:

은행 규제기관, 상업은행, 

은행 협회, 독립연구기관 

및 훈련 센터

시행기관: 

IFC

9

그린빌딩 프로그램

Green Building Program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새 건물을 

위한 표준 설립

700만 달러 

(global 

budget, of 

which USD 

2.4 Mio 

for VN)

2013~

2017

수혜자: 

베트남 정부부처, 은행, 

민간 부문

시행기관: 

IFC

10

민간 인프라 개발그룹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PIDG)

주요 인프라에 민간부문 투자를 동원하여 재

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Coc San Hydro Power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

InfraCo 

Asia에 대한 

지원금: 

1,500만 

달러

2012~

2016

수혜자: 

민간 프로젝트 기업

시행기관: 

InfracoAsia

11

자원 효율적 청정 생산 프로그램(RECP)

청정 기술 도입과 지속 가능한 생산 촉진을 

통하여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

제 공급사슬로의 편입 도모

1,150만 

유로 

(global)

2011~

2016

수혜자: 

Vietnam Cleaner 

Production Centre

(VNCPC), 중소기업

시행기관: 

UN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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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ECO(n.d.) List of SECO Projects and SIFEM Investments in Vietnam, http://www.eda.admin. 
ch/dam/countries/countries-content/vietnam/en/List_of_SECOprojects_and_SIFEMInvestments_in_Vie
tnam.pdf(검색일: 2018. 9. 14).

프로젝트 예산 기간 주요 사업 파트너

2.3 역동적인 기업가정신, 강화된 기술 및 유연한 노동시장

12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기술 습득, 기업가정신, 창의성 교육뿐 아니

라 궁극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 지원

1,500만 

프랑 (of 

which CHF 

2.5 Mio 

for VN)

2015~

2019

수혜자: 

민간 부문 기업가

시행기관: 

Swisscontact, 

J.E. Austin Associates

13

경쟁력 있는 산업 및 혁신 프로그램(CIIP)

Nghi Son 특별경제구역 기반투자분야의 가

치사슬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

미정
2013~

2017

수혜자:

정부 및 민간부문

시행기관: 

세계은행

2.4 효율적인 기업 환경

14

UNIDO 사업자 등록

전국적인 사업등록절차 개혁: 등록절차 및 세

금 코드, 통계 등 통일

6,300만 

달러 (스위스 

기부금: 

5700만 

달러)

2014~

2017

수혜자: 

MPI

시행기관: 

UNIDO

15

IFC 세금 단순화 프로그램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및 감사 제도

를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 제도 관리의 체계 

정비

200만 달러
2012~

2015

수혜자: 

세무총국

시행기관: 

IFC

2.5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16

무역법 및 관련정책 분야의 인적 역량 증진 

프로그램

SECO 중점 협력국의 무역법 및 관련 정책 

분야의 인적역량 배양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i) 무역법 및 정책관련 지역역량 센터 개발을 

위해 학술 네트워크 구축 

ii) WTI MILE 참여를 위한 장학금 지급

500만 프랑 

(global, of 

which CHF 

1.23 Mio 

for VN)

2010~

2014

2단계:

2015~

2016

수혜자: 

국제무역대학(하노이 소재)

시행기관: 

World Trade Institute 

(WTI) 

17

노동시장 재고

ASEAN 국가들이 고용 및 사회보호와 관련

된 데이터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력 강화

100만 프랑 

(global)

2015~

2018

수혜자: 

MOLISA

시행기관: 

ILO, ADB,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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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주로 기술지원으로 이루어진 TIUMP는 2015년까지 해당 산업분야의 매출 

약 2배 증가, 마진율을 15%로 개선, 고용 5% 증대, 설비활용률 약 2배 증대, 

상품 폐기손실률 50~90%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120) 평가보고서에 따르

면 2014년 기준으로 마진율과 설비활용률이 각각 23%, 76%로 증가하여 목표

를 초과달성하였고 고용목표와 손실률 감소 목표 또한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121) 한편 신규 설비 구축, 생산과 유지보수, 마케팅 개선을 통한 매출 

증가는 약 38% 증가한 4,7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초선과 2014년 중간집계 

성과는 다음 표와 같다. 

부표 3. 탄자니아 IUMP 주요 지표와 성과

지표 2012년 기준치 2015년 목표치 2014년 측정치 변동

매출(천 달러) $34,570 $72,393 $47,781 +38%

마진율 -7.40% 15% 16%
+16%

1% 초과 달성

고용 790 +5% 822 +4%

설비활용률 28% 60~70% 76%
+48%

6~16% 초과 달성

폐기손실률
5%(빵류)/

4%(생우유)
50~90% 감소

2%(빵류)/

2%(생우유)
50~60% 감소하여 일부 달성

주: 2013년 기준치와 2014년 측정치는 UNIDO(2016b)을 활용하였으며, 2015년 목표치는 UNIDO(2013c)을 참고함.
자료: UNIDO(2016b), pp. 25-26; UNIDO(2013c), p. 5 토대로 저자 작성.

120) UNIDO(2013c), p. 5.

121) UNIDO(2016b),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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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공여 

기구
수원국 프로젝트명 금액

2012 KEXIM 앙골라 영양개선사업(양계산업 개발 지원) 2.74

2012 

~14
KOICA 네팔

네팔 카트만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공정무역/공정

관광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0.83

2012 

~16
KOICA 네팔

네팔 약초산업 시장참여를 통한 서부산간 무구훔라 지역개

발과 소득증대사업
0.87

2012 

~16
KOICA 콜롬비아

콜롬비아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2014~16: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

력 강화사업)

1.66

2012 KOICA 필리핀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 루나 마을 미생물/유기질 비료 및 버

섯재배 기술전수 사업
0.38

2013 KOICA 키르키스스탄 키르키즈스탄 원예농업 지원 0.11

2013 

~14
KOICA 베트남 베트남 번째성 빈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지원사업 0.11

2013 KOICA 볼리비아 볼리비아 지역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과정 역량 강화 0.05

2013 KOICA 네팔
네팔 굴미 커피 생산지역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개발
0.08

2014 

~15
KOICA

말라위

말라위 차세타, 치오자 지역 특용 소득작물 생산량 증대 및 

판매처 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사업

(말라위 특용작물을 통한 소득증대)

0.76

2016
외교통

상부
0.34

2014 KOICA 우간다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사업 0.40

2015 KOICA 베트남 베트남 경제작물 지원을 통한 빈곤농가 소득증대 0.08

2016 KOICA 콜롬비아 콜롬비아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1.77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18. 11. 25)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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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경제인프라 생산역량 구축
무역정책 및 규제, 

무역관련 조정 총액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일본 4,703.4 79.2% 1,185.5 20.0% 49.5 0.8% 5,938.4 

독일 2,307.0 46.5% 2,622.2 52.8% 36.4 0.7% 4,965.7 

미국 827.4 29.2% 1,814.8 64.0% 194.5 6.9% 2,836.6 

영국 411.1 18.4% 1,740.8 77.9% 82.1 3.7% 2,234.0 

프랑스 1,083.4 73.8% 380.1 25.9% 4.2 0.3% 1,467.6 

한국 439.7 74.8% 141.0 24.0% 6.9 1.2% 587.6 

네덜란드 48.0 9.2% 413.2 79.0% 62.0 11.8% 523.3 

노르웨이 120.6 25.0% 349.5 72.6% 11.6 2.4% 481.7 

호주 171.1 44.3% 178.5 46.3% 36.3 9.4% 386.0 

스위스 41.2 10.8% 308.1 80.4% 33.7 8.8% 383.0 

캐나다 40.8 11.9% 283.7 82.8% 18.2 5.3% 342.7 

스웨덴 109.2 33.2% 173.4 52.7% 46.5 14.1% 329.1 

덴마크 42.8 16.6% 211.0 81.6% 4.7 1.8% 258.6 

벨기에 39.4 19.3% 162.7 79.8% 1.8 0.9% 203.9 

이탈리아 61.6 31.6% 133.1 68.3% 0.1 0.1% 194.9 

핀란드 37.4 24.7% 105.4 69.8% 8.3 5.5% 151.1 

뉴질랜드 36.9 34.6% 65.4 61.4% 4.3 4.0% 106.6 

스페인 11.0 16.3% 56.3 83.4% 0.2 0.3% 67.5 

오스트리아 17.7 38.8% 27.9 61.2% 0.0 0.0% 45.6 

아일랜드 0.0 0.1% 31.9 98.0% 0.6 1.9% 32.6 

룩셈부르크 2.5 7.8% 29.8 92.2% - 0.0% 32.3 

폴란드 2.1 6.7% 29.0 93.3% - 0.0% 31.1 

포르투갈 19.5 86.9% 2.9 13.1% - 0.0% 22.4 

체코 4.6 44.7% 5.7 54.8% 0.0 0.4% 10.3 

아이슬란드 3.1 46.9% 3.5 53.1% - 0.0% 6.6 

슬로바키아 0.1 15.5% 0.6 83.6% 0.0 0.9% 0.8 

슬로베니아 0.0 5.7% 0.5 94.3% - 0.0% 0.5 

헝가리 0.0 2.6% 0.4 96.4% 0.0 1.0% 0.4 

그리스 0.0 100.0% - 0.0% - 0.0% 0.0 

DAC Total 10,581.7 48.9% 10,457.2 48.3% 602.1 2.8% 21,641.0 

주: 2015년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18. 11. 30)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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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for Trade – Support for Participating in GVC

 Jione Jung, Mikyung Yun, Jihei Song, 

Aila Yoo, and Hyekyung Oh

Private sector development is imperative to alleviate poverty and 

drive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make up the majority of the private sec-

tor and provide most of the employment. As such, growth in the 

private sector generates income for many parties.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underscore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even further. Highlighting inclusiveness and sustain-

ability, the SDGs mention the need to foster SMEs’ capacity and to 

enhance thei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s(GVCs). A 

number of leading donors have developed Aid for Trade strategies, 

identifying trade capacity building or access to GVCs as key areas 

for support. According to the OECD DAC Statistics, Korea has pro-

vided substantial trade-related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Korea has primarily focused on hard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railway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diversify the 

scope of its trade-related support to foster growth in the private 

sector and its participation in GVC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and i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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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mentation plan for Korea’s Aid for Trade. In particular, we fo-

cused on strengthening developing countries’ access to GVCs. We 

reviewed literature to provide an overview of discussions in the in-

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GVC particip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se study of Vietnamese participation in 

GVC, we conducted a field study as well as quantitative data 

analysis. Finally, we undertook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in or-

der to analyze the AfT strategies and GVC support programs by 

major donor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corporating the 

findings from each section, we suggested an overarching policy di-

rection on Af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ontribute to the 

GVC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ME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hapters of this report.

This study begins by presenting discussions on the role that GVC 

participation plays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ing countries 

when it comes to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de-

veloping country perspective, we review the discussions on how 

participation in global trade will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enefits and barriers to GVC participation, and policy meas-

ures to promote GVC participation. The SDGs emphasize SME pro-

ductivity enhancement, export competitiveness, and high-quality 

job creation in connection to participation in GVCs. Nevertheless, 

developing countries face a number of complex constraints to par-

ticipate in GVCs. Such challenges vary depending on the stages of 

GVC participation, that is, entry – integration – upgrading. 

Therefore, different policy measures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stages of GVC participation.



174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In Chapter 3, we identify the benefits and constraints of GVC 

participation for SMEs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concrete ex-

ample, we selected Vietnam, a major export partner and also an 

ODA recipient of Korea. Based on data analyses, we draw im-

plications for developing a support strategy. First, we analyze the 

supply and purchase relationship of Vietnamese enterprises in the 

electronics and food processing industries. Conducting an empiri-

cal analysis of the productivity premium associated with GVC par-

ticipation, we seek the correlation between GVC participation and 

technology competence as well as the level of technological com-

petence required to upgrade within the GVCs.

An examination of the supply and purchase relations of 

Vietnamese electronics and food processing enterprises revealed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industrial sector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enterprises – often large in size – supplied in-

termediate goods to the global market. In the food processing in-

dustry, local SMEs procured intermediate goods to domestic food 

processing enterprises, and these larger enterprises engaged in the 

GVCs by providing final goods to the global market. In other words, 

enterprises in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engage with the GVCs 

through the export of finished products, whereas enterpris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often subcontract with foreign companies. 

Compani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re highly focused on a 

small number of overseas buyers. Therefore, they are exposed to a 

large chance of progressing into a structure that is dependent on 

overseas firms. On the other h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was 

more likely in the electronics sector compared to foo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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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GVCs and corporate 

productivity premium revealed different impa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GVC participation. Despite large employment, firms with 

high GVC participation rate displayed low productivity, signaling 

that the learning effect of GVC participation is low.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of GVCs and technology com-

petence from 2013 to 2017 was also low, meaning that there was 

little technology development.

Summing up the analysis from Chapter 3, we conclude that in 

Vietnam – and other similar countries – Korea should focus on as-

sisting the enterprises to advance within the GVCs by enhancing 

their technology capacity. Needless to mention, adequate in-

stitutions and policy are required. In particular, cooperation be-

tween enterprises could be enhanced rather than measures to fa-

cilitate trade and reduce trade costs. During the field study, we ob-

served a large demand for increasing partnership between enter-

prises to foster technological capacity. In response, an 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 between and amo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can be beneficial. 

In Chapter 4, we review the strategies and programs regarding 

AfT and GVC participation of selected donor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Upon conducting a thorough investigation, we iden-

tified a number of characteristics shown by different donors and 

organization.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has been promoting Aid for 

Trade under an organized strategy since the early 2000s.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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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izes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in order to expand partic-

ipation in GVC. In addition, the Swis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promotes SME trade capacity building 

under an SME development strategy. As a designated UN agency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e UNIDO supports SME development 

and trade capacity building. In sum, all of the organizations re-

viewed maintained some level of strategy regarding AfT or GVC 

participation. They provided systematic support based on their re-

spective strategies. While considering the various challenges and 

barriers to GVCs, they also took account of their own strength and 

advantages in designing the intervention. Some noteworthy char-

acteristics of these organiz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 begin with, BMZ supports developing country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GVCs by improving quality-related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production capacity. Furthermore, BMZ actively 

encourages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 both German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USAID supports a 

broader inclusion of developing country stakeholders to GVCs by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developing service industries, 

confor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creas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improving trade-related institutions. The Swiss 

SECO diversifies its partnership strategy and performance frame-

work according to the country’s development stage. In the case of 

Vietnam, SECO work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sustainable 

trade and competitiveness, and resource efficiency for Vietnamese 

SMEs. UNIDO assists trade-related institutional building and trade 

cluster development, maximizing the use of its vast network o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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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partners.

Korea has accomplish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s, largely due to active trade. Therefore, Korea pos-

sesses a wealth of experience in trade and development. However, 

these valuable experiences have not yet been applied to intena-

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urthermore, official develop-

ment assistance(ODA) is delivered in an uncoordinated manner 

without clear guidance or strategy on AfT. In addition to stressing 

the urgent need to develop guidance/strategy on Af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for further consider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fT activities beyond econom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to those that can improve pro-

duction capacity. Our analyses and interviews with local enter-

prises in Vietnam confirmed that production capacity building is 

most neede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create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climp up to the next stage of the GVCs. Since there is 

no AfT strategy at present, Korea can highlight the relevance of 

production capacity building in SDGs 2, 8, and 9, and promote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GVCs.

Second, GVC-related interventions require an industry-specific 

approach. In our analysis, different industry sectors showed sig-

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llenges and capacity to access the 

GVCs. Therefore, support programs must be customized by in-

dustry to address the different challenges each industry is facing. 

For example, in the case of electronics, transfer of technology can 

occur during inter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rough the 

close link between local firms and overseas firms.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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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rocessing industry has little need for interaction with foreign 

companies during production, and therefore technology diffusion 

is unlikely. ODA to promote further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enterprises can be beneficial for the electronics 

sector, whereas knowledge sharing on trade regulation and sup-

port on regulation-related capacity building is more valuable for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

tion programs for different industries must vary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Third, there is a need to further enhance private-to-private 

partnership between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Korea. The German BMZ promotes a program to enhance the 

technical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so they can access to 

and advance within the GVCs. A noteworthy element is that the 

program targets its support to EU (and German) companies which 

will expand their businesses to developing countries while in-

tegrating the value of mutual benefit. We also experienced a strong 

desire from the private sector in Vietnam to collaborate more 

closely with the Korean private sector during the field research. 

Especially for a middle-income country like Vietnam, and for a 

technology-intensive sector like electronics, the public sector 

should take on a role that is innovative in encouraging active pri-

vate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Finally, it is important to provide consistent support to elevate 

the trade-related capacities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at 

parmer countries. Considerations should also be made to harmo-

niz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rade policy throughou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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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measures. While Korea is already providing support to 

trade facilitation programs, there is room to improve. Our field 

study has revealed a number of challenges in non-tariff barriers in 

trade, such as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 For in-

stance, in order to foster Vietnamese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the GVCs, technical assistance is needed to improve the capacities 

of Vietnamese food processing enterprises to meet 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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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for Trade - Support for Participating in GVC

Jione Jung, Mikyung Yun, Jihei Song, 

Aila Yoo, and Hyekyung Oh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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